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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2009년 재개관부터 2020년 하반기 폐관을 앞둔 남산예술센터는 기관과 창작
자들에게 산재해 있는 공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공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논의됨

○ 2009년 이후 남산예술센터의 공연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이에 참여한 창작자들
은 그 자체로 국내 공연예술계의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서비
스하여 국내 공연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남산예술센터는 1962년 건축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이며, 공연예술 외 타 장르 창작자들과의 협업으로 공연예술과 공연장의 의
미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남산예술센터의 예술적 업적을 정리할 필
요성이 제기됨

나. 연구 목적

○ 200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
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예술사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남산예술센터의 공연과 그 외 활동은 국내 사회·문화·정치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한 유의미한 사회적 산물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체계화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또한, 공연예술 창작 현장과 교육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자 함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담아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 기간과 소요 예산, 인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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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범위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 남산예술센터 2009-2019년까지의 공연 및 활동

□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연구

○ 국내외 사례 검토

-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호주, Ausstage

-유럽연합, ECLAP

-영국, 내셔널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노르웨이, Ibsen Virtual Center

○ 남산예술센터 공연 정보 및 자료 현황

-공연 및 활동 290여편

-인물 7000명

-자료 현황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설계 및 샘플 아카이브

-6개의 데이터 유형과 기록물을 바탕으로 샘플 아카이브 제작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로드맵 

-구축 기간, 인원, 예산 제시

-향후 관리 방안 제안

라. 연구 방법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조사

○ 2009년 재개관부터 2020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공연 
및 활동을 연구

○ 공연예술에 특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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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델 설계 및 샘플 아카이브 구축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와 데이터 현황 및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를 
바탕으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모델 도출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을 대상으로 샘플 아카이브 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 회의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진행에 대한 기술 자문을 진행함 

○ 남산예술센터 공연 및 활동의 주제별 접근을 위한 키워드 정리 워크숍을 진행

○ 데이터 모델에 대한 남산예술센터의 내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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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1.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가.  시기별 비전

1) 2009~2011

- 극장 정체성 모색 및 신진 연극인 인큐베이팅에 주력
- 재개관 당시 슬로건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 극장 정체성 모색 및 신진 연극인 인큐베이팅에 주력
- 재개관 당시 슬로건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Contemporary & New Wave)’ 

2009년 서울문화재단 산하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남산예술센터는 재개관의 슬로건
으로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를 내세웠다. 재개관 직후부터 약 2~3년간은 남산예술
센터가 공공극장으로서 극장의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신진 연극인들의 인큐베
이팅에 주력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컨템포러리’, 즉 동시대성은 이 시기와 이후의 남산예술센터 비전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먼저, 남산예술센터의 동시대성은 이 시
기 극장이 주로 동시대 사회이슈를 담은 창작극을 주로 제작, 공연했다는 데서 직접
적으로 드러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페스티벌 장(場)’ 및 해외연극 교류, 그리
고 ‘페스티벌 봄’이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다른 축제들과의 공동주관한 작품을 
제외한 시즌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숙자, 이주노동자, 역사, 자본주의, 차별, 가출 등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창작극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후 극장 드라마터그 제도
의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남산연극포럼’ 및 학술프로그램에서도 ‘동시대성’은 꾸준히 
극장의 화두로 다뤄졌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남산예술센터의 동시대성이란 단순히 
당대의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대적 연극이란 무엇이며, 연극과 시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와 같은 ‘동시대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극장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다음으로 ‘뉴 웨이브’는 기존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연극 형
식, 새로운 경향의 연극 언어를 찾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이었는데, 재개관 초
기 시즌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페스티벌 장이 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어졌던 페스티벌 장은 일반적인 연극보다는 시각예술, 현대
무용, 영상이나 사운드 작업, 신체극, 전통연희, 미디어 퍼포먼스 등 탈장르적이고 융
합적인 성격을 지닌 다원예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참여 예술가들 역시 연극인
과 다른 장르 예술가들의 만남 혹은 아예 새로운 영역의 아티스트들의 무대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페스티벌 장은 연극의 형식 및 범위의 경계를 지우고 다각적인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연극계 내부의 관심이 떨어지고 또 다원장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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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발전하는 흐름 속에서 자체 폐지되었다. 이후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제
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다원예술은 거의 다루
지 않게 되는데, 2016년 이후 새로운 극장장 체계 하에서 다시 연극과 인접 장르 및 
다원예술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뉴 웨이브’적 요소를 새롭게 시도하게 된다. 
2009년 시즌 프로그램의 첫 작품이자 남산예술센터의 개관 기념작이기도 했던 <오늘, 
손님오신다>는 컨템포러리와 뉴 웨이브 두 가지 비전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작품이었
다. 
일단 이 작품은 연극을 통해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 앞장서 온 작가들인 장성희, 최치
언, 고연옥 등 세 명의 작가가 작품을 집필하고, 이를 구태환, 최용훈, 고선웅 세 명
의 연출가가 맡아 동시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하고자 한 데서 
동시대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세 작품을 단순히 에피소드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의 장면을 자르고 나눈 뒤, 다른 작품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어 하나의 
퍼즐처럼 완성했다. 이러한 독특한 형식을 통해 서로 다른 주제를 지닌 서로 다른 이
야기들이 미묘한 충돌과 중첩을 만들어가며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뉴 웨이브적인 글쓰기 양식으로서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한편 컨템포러리와 뉴 웨이브, 두 개의 비전과 더불어 재개관 초기,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산예술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인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와 ‘신진연출가 기획전’ 그리고 이 시기에 시작된 ‘상주극작가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대학
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을 남산에서 다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었고, 신진연출가 기획전과 상주극작가 제도는 각각 젊은 연출가, 작가에게 스스로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였다. 이 외에도 시즌 프로그램의 
대다수 작품을 젊은 작가, 연출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극장 이상의 무대에서 공연
하기 쉽지 않은 젊은 연극인들에게 중극장 공연의 기회를 선사하고자 했다.

2) 2012~2015

-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정체성 확립
- 극작가 발굴, 신작 창작극 발굴에 초점 

이 시기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유일의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시즌 레퍼토리와 공동제작 선정에 있어서도 번역극이나 번안극, 이미 발표되어 제작
된 바 있는 희곡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초연 창작극만 고집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2인의 극장 드라마터그가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초고를 부탁해’, ‘남
산연극포럼’, ‘남산희곡페스티벌’ 등 작품 및 작가 발굴 프로그램과 학술 프로그램이 
신설,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극장 드라마터그의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 파트에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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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남산예술센터가 창작극 중심 극장이라는 인식을 
확립한 시기이다. 특히 창작 초연만을 고집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창작극을 제작 공
연하는 다른 극장인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두산아트센터 등과의 정체성의 차별화에
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4년부터 극장 예산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자
체 제작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화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극장의 비전이었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중 ‘컨템포러리’
라는 동시대 테마는 2012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뉴 웨이브’ 부분은 
페스티벌 장을 없애면서 그 성격이 희미해진 바 있는데, 이 분야는 2016년, 새로운 
극장장 체제에서 남산예술센터가 창작연극 레퍼토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원예술 및 
근접 예술 장르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2016~2020 

- 연극 외 장르, 다원예술로 영역 확대 
- 소설, 미술, 설치미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  

2016년부터는 남산예술센터에 오르는 공연들이 국내 창작극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창작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이어가되, 연극과 소설, 연극과 미
술, 설치미술과 다큐멘터리 등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으며, 연극인
뿐만 아니라 소설가, 미술작가, 큐레이터, 퍼펫 아티스트 등 다양한 장르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과의 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남산예술센터의 개관 당시 슬로
건 중 하나였던 뉴 웨이브의 비전을 다시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르와 형
식은 다원화되었지만 컨템포러리적인 특징은 2016년 이후의 작품에서도 꾸준히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 공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희
곡 기반 창작 연극과 함께 개념 기반 창작 연극 트랙을 새로 만들어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이미지나 개념, 형식 실험에 초점을 맞춘 작품에도 공연 기회를 연 것이다. 그
로 인해 2016년 시즌 프로그램부터는 희곡을 바탕으로 한 창작연극과 함께, 무용 퍼
포먼스, 다큐멘터리 연극, 디바이징 씨어터, 설치미술 퍼포먼스, 장소특정적 공연, 소
설을 각색한 연극, 인형극, 토론 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시도되었고, 크고 
작은 화제를 모았다.
일단 2016년 시즌 프로그램 개막작이었던 박근형 작,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
다>는 당시 연극계의 검열 문제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2015
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공모에서 검열로 배제되었던 이 작품을 정규 시즌
의 개막작으로 올림으로써 공연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
다. 또 여성국극 배우와 아마추어 게이합창단 지보이스(G-Voice)의 협업을 통해 사회
적 잣대로 규정지을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를 담아낸 <변칙 판타지>, 전직 대통령 박
정희란 인물을 여러 시선으로 조망한 연극 <국부(國父)>,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V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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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관객이 남산예술센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극적 환상을 체험하는 <천사-유
보된 제목>, 2007년 전시 이후 보관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위탁했던 작품들을 10
년 만에 모아 등장시킨 <십년만 부탁합니다>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형식의 공연
들로 남산예술센터의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만든 시기이기도 하다.
시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극장 운영 시스템 중 초고를 부탁해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새로
운 프로그램으로 교체, 진행되었다. 극장 드라마터그 시스템 대신 다양한 시선과 시각
을 지닌 예술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극장의 방향성을 다듬고, 희곡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을 다양한 연극적 아이디어의 장인 ‘서치라이트’
로 확대 운영했다. 이 외에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이란 공간을 활용하는 ‘남산 아고라’
가 새로 신설되었고,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무대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연극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했다.

나. 주요 공연 프로그램

1)  시즌 프로그램  

시즌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주요 공연들로서 남산예술센
터의 비전과 색깔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성을 갖
춘 창작 연극을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을 담고 있기에 창작 초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 신작 초청공연이나 다른 장르와의 협업 공연들도 매 
해 한, 두 편 정도 시즌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되었다. 해외 초청이나 대관 공연보다
는 창작극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특성상 시즌 프로그램은 
크게 제작 방식에 따라 자체제작 공연과 공동제작 공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관 초
반에 진행되었다가 사라진 페스티벌 장 또한 별도의 트랙으로 언급할 수 있다. 

(1) 자체제작 공연 

자체제작 공연은 공연의 기획부터 작가 및 연출가 섭외, 배우 캐스팅, 공연 제작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남산예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물론 예산 역시 전부 극장 측이 담당한다. 작품의 기획과 방향부터 극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체제작 공연은 이후 진행된 어떤 프로
그램보다도 극장의 색깔과 방향성이 선명하게 드러난 트랙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만큼 예산의 규모와 진행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트랙이다 보니 모든 시즌 프로그
램을 자체제작으로 진행하지는 못했고,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몇몇 작품에 
대해서만 자체제작을 진행했다.
주요 자체제작 작품으로는1) 2009년 재개관 기념작이었던 <오늘, 손님오신다>와 2009
년 시즌 프로그램 마지막 작품이었던 <운현궁 오라버니>, 그리고 2010년의 신진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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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전과 2010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내 심장을 쏴라>, 그리고 공동연작 프로
젝트로 공연된 <세자매 산장>, <너의 왼손>, <냄비>를 들 수 있다. 특히 개관작인 
2009년 <오늘, 손님오신다>와 2010년 공동연작 프로젝트의 경우, ‘동시대 우리의 삶’
이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세 명의 작가/연출가가 맡아 한 편의 이야기로 직조해내거
나, 남성 중심으로 흘러온 한국 현대사를 여성 극작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연작 형
식으로 공연을 이어가는 등, 공동제작 방식이나 외부 극단과의 협업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한 기획과 제작 방식을 통해 동시대적인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하는 남산
예술센터의 색채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2011년 시즌 프로그램 중에서는 신자본주의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창작극인 <살>
과 스타일리시한 검객 괴담을 지향한 <됴화만발>을 들 수 있으며, 2012년에는 상주
극작가 낭독공연을 통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상주극작가 김지훈의 <풍찬노숙>
과 한국 근현대사를 날카로운 시선과 풍자로 꿰뚫어낸 <전명출 평전>, 그리고 22년　
만에 시대를 비추는 <햄릿> 시리즈를 가지고 무대로 돌아온 기국서 연출의 <햄릿6 : 
삼양동 국화 옆에서>가 자체제작으로 공연되었다. <풍찬노숙>의 경우 무려 5시간에 
다다르는 러닝타임과 무대와 객석을 통째로 바꾸어 사용하는 공연 방식 등으로 인해 
자체제작이 아니고서는 제작비와 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3년 시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정영욱 작/김낙형 연출의 <농담>은 남산예술센터가 
진행한 마지막 자체제작 시즌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남산예술센터는 자
체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 모든 시즌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형식으로 진행하
게 되지만, <농담>의 경우 그 전 해인 2012년 상주극작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던 관계로 이 작품까지만 자체제작 형식
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세 작가의 공동집필 공연, 한 주제의 연작 공연, 상주극작가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낭독-실제 공연 등 파격적인 기획 및 극장 운영프로그램(상주
극작가)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제작 시스템, 공개 오디션을 통한 배우 캐스팅과 극장 
드라마터그의 작품 참여 등 극장 자체의 기획력과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작 방식이었으나, 필요 예산과 인력의 규모
가 공동제작/공동주관 트랙에 비해 훨씬 많이 들고, 또 다소 파격적인 기획과 시도로 
인해 의의는 좋지만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
은 바 있다. 하지만 개관 초기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남산예술센터의 색깔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기에, 이후 공동제작 공모에도 어느 정도 극장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과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의의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서치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극장의 자체제작이 지향하는 지점을 이어가고 있다.

1) 남산희곡페스티벌이나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서치라이트와 같은 신작 발굴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극
장 자체제작 트랙이라 할 수 있지만, 시즌 프로그램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시즌 프로그램 중 
자체제작 공연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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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제작 공연 

공동제작 공연은 극장과 극단 등 외부 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의 제작을 기획, 제작하
고 공연 진행과 성과를 공유하는 제작 형태이다. 초반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병행
하여 진행하였으나 2013년 이후로는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전부가 외부 극단
과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제작, 진행되었다. 
공동제작 공연은 중극장 및 공공극장의 설립 및 운영 이후 상대적으로 활기를 잃은 
극단 제작 공연에 힘을 실어주고, 극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극인들에게 작업 기회
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공극장과 극단의 협업 및 공생을 위한 제작 방식으로 의미
가 크다. 자체제작 공연에 비해 작품에 대해 극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는 
점에서, 극장의 색깔과 비전을 드러내기에는 아쉬울 수 있는 방식이나, 한편으로는 극
단과 참여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는 제작 방식이
라고도 볼 수 있다. 
2009년 재개관부터 2012년까지는 자체제작 공연들과 함께 공동제작 공연들이 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시기 특이한 공동제작 작품으로는 붕가붕가 레코드와 공동
으로 제작했던 ‘장기하와 얼굴들’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일 없었는지>와 2011년 초
연 이후 5년간 재공연을 이어가며 극장의 대표적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신시컴퍼니와
의 공동제작 공연 <푸르른 날에>를 들 수 있다. 다원예술 축제였던 페스티벌 장 역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운영되었다.
2013년부터는 공동제작만으로 시즌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게 되었는데, 2013년은 공동
제작만으로 전체 시즌을 진행하는 첫해다 보니 극장과 극단이 서로의 비전과 방향성
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극단 주도의 기획에 극장이 제작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전까지의 극장 시즌 프로그램과는 다소 색깔이 다
른 작품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시즌 프로그램 개막 전에 공동
제작 극단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극장과 극단이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미리 갖기도 했다. 이는 공동제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
으나, 예산 확보 및 일정 조정상의 문제들로 인해 2014년 한 해만 진행하고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극단들의 
인식 및 이해도가 전보다 커져서 사전 워크숍 없이도 극장과 극단이 비전을 공유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페스티벌 장(場)

2009년 재개관 당시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이었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중 ‘뉴 웨
이브’는 기존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연극 형식, 새로운 경향
의 연극 언어를 찾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이었는데, 재개관 초기 시즌 프로그
램의 하나였던 페스티벌 장이 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페스티벌 장은 남산예술센터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1997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한국 공연예술계가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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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던 페스티벌 장 프로그램을 
1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어
졌던 페스티벌 장 프로그램 중 2009년 첫해는 남산예술센터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의 공동제작으로,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두 해는 남산예술센터와 원더스페이스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제작인 만큼 남산예술센터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
니라 원더스페이스나 문래예술공장같은 공간에서도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페스티벌 장은 ‘한국공연예술의 실험무대와 장르융합’을 모토로 연극, 무용, 음악, 영
상,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융합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새로운 대안의 
공연예술을 생산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
향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험적
인 무대를 보여주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했다. 실제
로 페스티벌 장에는 기존의 텍스트, 서사 중심으로 작업하는 연극 작품은 거의 참여
하지 않았고, 영상이나 미디어를 사용한 연극작품이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극, 그 
외에 극단 몸꼴이나 김윤진 댄스컴퍼니, 무브먼트 당당, 달파란과 권병준 등 음악, 무
용, 마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원장르적인 공연을 기획, 
소개했다. 
2010년 페스티벌 장에서는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란 주
제의 학술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남산예술센터와 공동으로 페스티벌 장을 주관한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에서 진행된 이 학술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큐레이터 
및 작곡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매체의 확장, 관객의 
소통방식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1년까지 진행된 페스티벌 장은 연극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모았으나 다원장르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2012년부터 남
산예술센터가 창작극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
는 흐름 속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되었다. 한동안 남산예술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페스티벌 장의 다원, 융합적 공연들은 2016년 이후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트랙이 이원
화되고, 서치라이트라는 다원/개념 중심형 신작 발굴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다시 맥
을 이어가게 된다.

연도 작품명 장르 참여단체 

2009 The Blue 연극 4관객 프로덕션

2009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Ⅱ 무용 김윤진 댄스컴퍼니

2009 허기진 휴식 신체극 극단 몸꼴

2009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도쿄데스락 

2010 원 <㈠, One> 다원 블루 엘리펀트/동해안 별신굿 

표 1 페스티벌 장 참여 작품 리스트 및 학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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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죽음에 이르는 병 다원 사무소

2010 Private Collection 다원 극단 몸꼴

2010 The Wall 다원 Nebular Factory

2010 LOVE ver. 2010 다원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도쿄데스락 

2010 찰나가 부르는 시간 다원 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

2011.9
.9

페스티벌 장 학술행사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

학술

장소 :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
주제 :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 
발제자 : 
스미모토 후미히코(Tokyo Initiative 큐
레이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예술작품과 관
객의 소통 방식”
서현석(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실재, 혹은 매체의 확장
장재호(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러
지과 교수)
새로운 미디어, 예술의 경계를 다시 세
우다 

토론
정영두(두댄스씨어터 대표, 안무가)
이경성(크리에이티브 VaQi 대표, 연출
가)

사회 
이진아(연극평론가)

2011 <기억의 몽타주> 오래된 이별 다원 무브먼트 당당 

2011 방문기 X 다원 X

2011 펜테질레아 다원 팟저-프로젝트

다원 달파란과 권병준여섯 개의 이야기2011

다원 상상만발극장 아이에게 말하세요:가자지구를 위
한 연극2011

다원 극단 거미 겨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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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산예술센터 온라인 스트리밍 <NFLIX>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상반기 남산예술센터 공연 대부분이 취소, 연기되
고, 남산예술센터 역시 다른 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공연 영상을 온라인 스트리
밍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에서 따와 <NFLIX>라 이름 붙인 온라인 스트리
밍 서비스를 통해 남산예술센터는 4월 한 달간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그녀를 말해요>, <7번국도>, <처의 감각>, <파란나
라> 등 비교적 최신작 6편을 서울문화재단 유튜브와 서울문화재단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인형극인 <손 없는 색시>를 추가 편성
했다. 상영시간은 해당 상영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상영 종료일 오후 10시까지 
언제든 접속과 시청이 가능하게 했다.

2)  신작 발굴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의 신작/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진예술가들의 작품으로만 기획, 구성해 자체제작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는 공연 프로그램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초고 상태의 원고, 초기 아이디어, 개념 
등을 먼저 받아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서서히 발전시켜 정규 프로그램으로 흡수
시키는 인큐베이팅 트랙이다.
재개관 초기에는 신진연출가 기획전,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및 정규공연 등 공연 프로
그램 트랙을 통한 신작/신진예술가 발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신진이 소화하
기에는 쉽지 않은 중극장 규모의 무대와 객석 조건, 공연의 완성도를 예상하기 힘든 
신작 공연의 특성, 그리고 극장 운영예산의 삭감 등의 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부터
는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작을 발굴, 발전
시켜가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초고를 부탁해, 남산희곡페스티벌, 서치라이트 등 
신작 발굴/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
해놓은바, 여기에서는 신진예술가의 작품으로만 기획, 운영했던 공연 프로그램 트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신진연출가 기획전 

신진연출가 기획전은 남산예술센터가 2010년 단 한 해 자체제작 형식으로 기획, 제작
한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프로그램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작가보다는 ‘연출가’
에 방점을 찍은 이 기획전은 당시만 해도 공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젊은 
여성 연출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연출가의 시선과 목소리에 집중하
고, 그들이 선보이는 실험적 무대언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신
진연출가 기획전은 2010년 5월, 작가와 연출을 겸하는 동이향의 신작 <당신의 잠>과 
작가 한현주/연출 김한내의 <우릴 봤을까?> 두 작품을 연달아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
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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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은 모두 여성 연극인들의 창작극인 동시에 ‘파멸’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당신의 잠>은 파산에 파산을 거듭하는 현대의 
운명적 파국을 무언가를 시도할수록 창피해지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며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주세희’라는 한 개인에게 투영시켜 소영웅 서사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한편 <우릴 봤을까?>는 2009 CJ영페스티벌 연극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한 여성
이 15년의 시간차를 두고 겪은 두 개의 죽음,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죽음
에 대한 죄책감’, ‘기억의 왜곡’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작품이었다. 
두 작품은 모두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으로 인간과 삶, 그리고 죽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젊은 여성 연출가들에게 중극장 무대의 공
연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지만, 아무래도 480석 규모의 중극장 
무대를 소규모 창작연극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다 보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또 2012년 이후 남산예술센터가 젊은 연출가보다는 젊은 작가의 창작극 발굴
과 디벨로핑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 속에서 신진연출가 기획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2)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상주극작가는 남산예술센터가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운영한 극작가 지원 프
로그램이다. 매년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장편 희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김지훈, 동이향, 2012년 정영욱, 오세혁, 2013년 백
하룡, 안재승 작가가 선정되어 상주극작가로 지원을 받았다. 상주극작가 제도에 대해
서는 아래의 극장 운영 시스템 섹션에 상세하게 기술했으므로 그 부분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신작 발굴 프로그램의 일환인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은 1차적으로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초고를 받아 먼저 
낭독공연을 통해 정식 공연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객의 피
드백을 받아 작가들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무대이다. 상주극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이 정규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은 모든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2011년 첫 번째 상주극작가였던 김지훈의 <풍찬노숙>, 동이향의 <잊혀진 부대>가 그
해 여름 낭독공연의 형태로 3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중 김지훈의 <풍찬노숙>은 다음 
해인 2012년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2012년 상주극작가인 정영욱의 <농
담>과 오세혁의 <김사장의 전투>는 2012년 각 1회씩 낭독공연의 형태로 소개되었고 
이 중 정영욱의 <농담>이 다음 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2013년 상주극작
가인 백하룡과 안재승 작가의 경우, 2013년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이 중단되고 공
연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낭독공연까지만 진행되고, 시즌 프로
그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백하룡의 <고제>와 안재승의 <위대한 유산> 낭독공연은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소개되었고, 비록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 
공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고제>의 경우 2015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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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에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
른 바 있다. 
    

(3)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예술센터는 2009년 재개관 이후 ‘창작 초연 제작형 공공극장’을 표방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6년까지 남산예술센터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창작 희곡 초연 극장’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재개관 이후 전체 라인업에서 번역
극이나 이미 발표된 희곡을 배제하고 창작극을 최우선시하면서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
으로서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단순히 창작극을 제작, 초연하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
는 것을 넘어서, 남산예술센터라는 극장 자체가 창작 희곡 글쓰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대표 작가들의 신작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장’이 되고자 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번에 걸쳐 개최된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
이라 할 수 있다.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는 남산의 새로운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
인 초고를 부탁해에서 심사를 거친 낭독공연, 기성 극작가들의 미발표 신작희곡 낭독
공연, 그리고 원로 및 중견 극작가들의 마스터클래스가 주요 프로그램을 이루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이나 남산연극포럼, 남산 아고라와 같은 다
른 트랙의 극장 프로그램을 함께 묶어 페스티벌 안에서 소화하기도 했다. 
제1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2013년 개막 시즌에 앞서 진행되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남산의 새로운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에서 두 단계의 피드백 및 
수정 과정을 거친 두 작품의 낭독공연과 남산예술센터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의 미발
표 신작 두 편의 낭독공연, 그리고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팟캐스트 ‘희곡을 들려줘’ 공
개방송과 원로 극작가 오태석의 극작술에 대한 마스터클래스가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
되었다. 또, 제1회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었던 두 작품 <지금도 가슴 설렌다>와 <나와 
할아버지>가 이후 정식 공연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신작 희곡을 발굴하고 소개하고자 
했던 페스티벌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희곡페스티벌 기간 중 극작 강의와 낭독공연이 함께 진행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매일 배삼식, 김명화, 선욱현, 박상현 등 동시대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들이 하루씩 맡아 플롯과 대사, 인물과 구조 등 극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선사하고, 이후 낭독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낭독
공연은 두 편의 초고를 부탁해 선정작과 두 편의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으로 진행
되었다. 
제3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세 편의 낭독공연과 남산연극포럼으로 이루어졌다. 세 편
의 낭독공연 중 두 편은 젊은 극작가들의 새롭고 실험적인 글쓰기를 낭독이란 형태의 
공연으로 무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한 편은 남산예술센터의 상시투고시스템인 ‘초
고를 부탁해’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처음 선보이는 무대였다. 이 중 김은성 작가의 
<뺑뺑뺑> 역시 낭독공연을 통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이후 대학로에서 정식 공연을 하
게 되었다. 그리고 남산연극포럼은 동시대 희곡 창작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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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남산연극센터의 또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소설가 천정완, 소설가 정영문, 시인 겸 극작가 최치언이 
발제자로 참여해 ‘무대언어가 가진 문학성’, ‘희곡과 문학 장르 간 소통의 부재와 가
능성’, ‘문자언어와 무대언어 사이’를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했다. 
제4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 초고를 부탁해 우수작 낭독공연
과 중견 작가 장우재의 신작 발표, 그리고 극작가 이강백의 마스터클래스로 이루어졌
다. 특히 이 페스티벌에서 낭독공연의 형식으로 처음 소개된 <햇빛샤워>는 삶에 찌든 
백화점 매장 직원 광자와 그녀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밝고 맑은 10대 소년 동교를 
통해 비틀린 삶의 양상과 부조리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장우재 특유의 반어적이고 유
머러스한 어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공연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음 해인 2015
년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2016년 재공연까지 이어지게 되었
다. 
제5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초고를 부탁해와 ‘대산대학희곡상 수상작’ 낭독공연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중견 극작가 김명화와 최용훈 연출
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신작 <봄>의 최초 공개, 여기에 원로 극작가 이강백의 마
스터클래스 및 한국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산연극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구성이 돋보이는 페스티벌이었다. 
제6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초고를 부탁해 선정작과 기성 작가의 신작 낭독, 그리고 
남산연극포럼과 남산 아고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2016년 이후 공연 공모 트랙이 이원화되고 
다원 장르의 공연들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는 등 2016년 이후의 남산예술센터
의 새로운 경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로, 이후 희곡 기반의 남산희곡페스티
벌이 사라지고 확대된 형태의 서치라이트가 다음 해부터 시작되게 된다.
 

회차 날짜 작품 및 활동명

1 2013.2.

이혜빈 작/손기호 연출 <지금도 가슴 설렌다> : 초고를 부탁해 
성기영 작/변정주 연출 <바둑이와 워리> : 초고를 부탁해 
민준호 작•연출 <나와 할아버지> 낭독공연 
권영준 작/백석현 연출 <립笠명鳴!> 낭독공연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희곡을 들려줘-달의 뒤쪽> 
오태석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2 2013.8.

손희영 작/윤정환 연출 <희망고시원 방화사건> : 초고를 부탁해
전성현 작/박상현 연출 <철수연대기> : 초고를 부탁해 
백하룡 작/김한내 연출 <고제> :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안재승 작/김승철 연출 <위대한 유산> :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배삼식, 김명화, 선욱현, 박상현 <극작강의>

3 2014.2.

원소영 작/최진아 연출 <장롱 속엔 괴물이 산다> : 초고를 부탁해 
김은성 작/부새롬 연출 <뺑뺑뺑> : 낭독공연
창작집단 ‘독’ 공동창작, 민복기 연출 <싸이렌> : 낭독공연
남산연극포럼 <희곡이라는 ‘문학’>  

4 2014.8. 류동민 작/전인철 연출 <꼬드득> : 초고를 부탁해 

표 2 남산희곡페스티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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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치라이트 

2017년부터 시작된 서치라이트는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을 변형, 
확장시킨 신작 인큐베이팅 및 낭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극장의 공
연 트랙 자체가 희곡 기반 창작극 및 개념 기반 퍼포먼스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확대
되면서, 기존의 희곡텍스트 중심의 신작 낭독공연 및 희곡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이었
던 남산희곡페스티벌로는 다원화된 공연 아이디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관계로 새롭
게 정비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서치라이트는 크게 리서치, 리딩, 무대화의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곡 개발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작품 콘셉트 프레젠테이션/피칭, 
주제 개발을 위한 컨퍼런스, 주제 확장을 위한 공개토론(이상 리서치 트랙), 최종 탈
고를 위한 작품 낭독공연, 공연을 준비 중인 작품의 낭독공연(이상 리딩 트랙), 워크
숍 시연, 30분 이내의 쇼케이스와 대담, 공연을 앞둔 작품의 낭독공연(이상 무대화 트
랙) 등 다양한 발표형식을 지원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에는 연습실 이용 및 공연 제
작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초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서치라이트 기
간 동안 낭독공연, 워크숍, 공개토론,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피칭 등 각각의 아이디
어에 적합한 무대로 구성된 프로젝트 발표를 공개한다. 또한 초고를 부탁해에서 1차 
합격한 작가들의 초고 중 공연 가능성이 있는 작품 역시 서치라이트 낭독공연을 통해 
소개된다. 
남산희곡페스티벌 때와 마찬가지로, 서치라이트 역시 남산예술센터 극장 자체 프로그
램을 발굴,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극계 전체에서 공연 창작을 위한 다
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나누고 공유하는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우선시한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서로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창작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게 하며, 또 기획자들에게 새로운 공연 프로젝트의 견본시
로써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서치라이트를 통해 남산예술센터의 새 시즌 프로그램이 여러 개 발굴,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극장 레퍼토리 구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서치라이트에서 <두 번째 시간>, <처의 감각>, <7번

박신수진 작/박해성 연출 <마트로시카-인형 안의 인형> : 초고를 부탁해 
장우재 작•연출 신작 <햇빛샤워> : 낭독공연  
이강백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5 2015.8.

구혜미 작/적극 연출 <게으름뱅이의 천국> : 초고를 부탁해 
고정민 작/부새롬 연출 <초상, 화(畵)> : 대산대학문학상 희곡수상작 낭독공연  
김명화 작/최용훈 연출 <봄> : 중견극작가 낭독공연
이강백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6 2016.12
.

김경주 작/김민정 연출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곁엔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 
윤미희 작/전윤환 연출 <투명한 집> : 초고를 부탁해
이오진 작/전인철 연출 <누구의 꽃밭> : 초고를 부탁해 
남산포럼 ‘드라마터그 토크’
남산 아고라 <페미그라운드 – 여기도 저기도 히익 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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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왕서개 이야기> 등 총 4개 작품이 다음 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정식 제작, 공
연된 바 있다.

    

연도 제목 작품 형식 비고 

2017

환상속의 그대 낭독
Big Democracy Project 기획/공개토론
마지막 황군 공개토론
두 번째 시간 낭독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 낭독 2018 시즌 프로그램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인 남산 쇼케이스
Turn Leap: 극장을 측정하는 작가들 리서치
25시-극장전 토크쇼
소에츠-한반도의 하얀 태양- 낭독

2018

7번국도 낭독 2019 시즌 프로그램
이러지도저러지도어데로 쇼케이스
본 공연은 자막이 제공됩니다. 리서치
인간설명서 낭독
밤이 되었습니다 쇼케이스
하얗게 질리기 전에 쇼케이스
강철로 된 무지개 기획/낭독 제7회 벽산희곡상 수상작
너의 후일은 기획/낭독

2019

왕서개 이야기 낭독 2020 시즌 프로그램
구구구절절절하다 리서치
우리, 가난한 사람들 쇼케이스
영자씨의 시발택시 낭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Do not think of 
an elephant) 리서치

아무튼 살아남기 : 여캐가 맞이하는 엔딩
에 대하여 쇼케이스 

생존 3부작 낭독
삼고무(三鼓舞) 쇼케이스

2020

기계장치의 신 낭독
@GODBLOG 쇼케이스 
무릎을긁었는데겨드랑이가따끔하여 쇼케이스
미래 기념비 탐사대 리서치
귀쫑긋 소셜클럽 쇼케이스
백 년 만의 초대: <의붓자식>, <두 애인> 리서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 파업 - 리서치
망할 극장 쇼케이스 

표 3 서치라이트 작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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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공동 기획 공연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 공연/프로그램과 극단과의 공동제작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들은 대부분 외부 공연예술축제와의 공동 기획이나 서울문화재단 연관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연극교류협의회와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이 트랙에 해당하는 공연들
의 경우, 극장의 시즌 프로그램이나 신작 발굴 프로그램처럼 매년 꾸준히 진행되기보
다는 단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다만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
독공연은 매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남산예술센터의 또 다른 기획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 공동 기획 공연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이나 비전만을 고집하기 어려워 극장의 색
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트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외부 기관/축제
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자체 기획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
그램들을 무대에 선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산예술센터가 다루는 공연의 스펙트럼
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진행된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기존에 대
학로 소극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창작극 중 중극장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해 남산예술센터에서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었다. 창작극 신작 초연만으로 한 해 시즌 레퍼토리를 다 채울 수 없는 극장 측의 상
황과, 극단 중심의 대학로 연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완성된 형태의 공
연을 다시 무대에 올리면서도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소극장 무
대에 올려진 작품을 중극장 규모와 형태로 새롭게 발전시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통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작품은 총 7 
작품으로, 2010년에는 극단 신기루만화경과 함께한 <설공찬전>, 극단 죽도록달린다와 
함께한 <호야:好夜>, 극단 죽죽(竹竹)과 함께한 <맥베드>, 극단 서울공장과 함께한 
<도시녀의 칠거지악> 총 4 작품이 소개되었다. 16세기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저승에
서 돌아온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사촌동생의 몸을 빌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을 다룬 <설공찬전>은 작, 연출을 맡은 이해제의 언어유희와 풍자적 대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었고, 한아름 작/서재형 연출의 <호야:好夜>는 배우가 지문과 대사를 함께 읽
는다는 독특한 형식미가 흥미로운 궁중 이야기였다. 김낙형이 각색/연출을 맡은 극단 
죽죽의 <맥베드>는 배우들의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과 의자와 책상들로 대변되는 오브
제의 활용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한 편의 제의적 연극이었으며, <도시녀의 
칠거지악>은 브레히트의 짧은 발레극 <소시민의 칠거지악>을 오늘, 서울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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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창작하여 선보인 음악극 형태의 연극이었다. 네 작품 모두 주제나 소재면 보
다는 형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
고, 특히 소극장 무대가 아닌 중극장 무대에서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2011년에는 극단 드림플레이와 함께한 <장석조네 사람들>, 극단 초인과 함께한 <특
급호텔>, 극단 여행자와 함께한 <상사몽> 3편이 이 트랙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랐다. <장석조네 사람들>은 김소진의 원작 소설을 10개의 압축된 에피소드로 극화
시킨 작품이었고, <특급호텔>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사건을 미국인 극작가
의 시선으로 담아낸 연극이며 <상사몽>은 고전소설인 <운영전>을 양정웅 연출 특유
의 무대미학으로 그려낸 공연이었다.
기 공연된 완성작들이다 보니 작품의 방향이나 색깔 자체는 남산예술센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독특한 형식의 무대언어
를 사용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는 남산예술센터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와 공
유하는 지점이 있는 공연들이라 볼 수 있다. 이 트랙의 작품들은 원래 대학로에서 공
연을 올린 각 극단들과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제작, 공연되었으며 2012년 이후 극장의 
초점이 기 완성작보다는 미발굴 신작과 창작극 지원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
게 되었다. 

(2)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 NArt 작품제작사전단계 선정작 낭독공연 
   
2012년 단 한 번 진행된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 NArt 작품제작사전단계 선정작 낭독
공연은 남산예술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공
연 트랙이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유망예술육성지원 사업인 NArt를 통해 선
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후의 공연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낭독공연이었
다.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제작 사전단계의 작품들인 만큼 완성도를 평가하기보
다는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완성작이 아니
라 길이가 짧다 보니(작품 당 한 시간 내외) 하루에 세 작품씩 이틀에 걸쳐 무료 낭
독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오태석의 <자전거>를 원작으로 김현탁이 새롭게 재구성•연출한 극단 성북동
비둘기의 <자전거>, 극단 차이무의 민복기가 쓰고 연출한 신작 <조썬인>, 그리고 무
브먼트 당당의 김민정이 구성•연출한 신작 <빛나게 하라>가 차례로 낭독공연되었다. 
둘째 날에는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을 임수현이 각색•연출한 극단 산울림의 
<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셰익스피어 <오셀로>의 주변인물이었던 사이프러스 총독 
몬타노를 중심으로 새롭게 상상해낸 창작프로젝트 페리악토이의 <몬타노, Governing 
the Music>,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한 창작그룹 오기(Orgy)의 공동창작극 <파도소
리> 세 편이 역시 연속으로 낭독공연되었다.



- 20 -

(3) 베세토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는 한국·중국·일본의 연극인들이 동양연극의 정체성 발견과 미학적 가능
성의 모색을 목표로 시작한 자발적 민간 연극축제이다. 1994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
마다 3개국이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 장수 연극 축제이기도 하다. 축제명인 베세토(Be 
Se To)는 각각 중국, 한국,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Be), 서울(Se), 도쿄(To)를 의미하
지만 꼭 수도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재개관을 한 2009년부터 한동안 베세토 연극제의 한국 공연 플랫폼
으로 기능해왔다.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공연하게 되는 베세토 연극제의 특성상 매
년 시즌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2009년 재개관 이후 세 번에 걸쳐 베세
토 연극제 한국 공연의 주 무대가 되어 왔다. 먼저 2009년 제16회 베세토 연극제 상
연작 중 상해화극예술센터의 <선비와 망나니>를 공동주관 형식으로 처음 선보이면서 
베세토 연극제와 남산예술센터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3년 뒤인 2012년에는 제19회 
베세토 연극제의 일본 작품인 <갈매기>를 역시 공동주관 형식으로 공연했다.
3년 뒤인 2015년에는 기존 명칭을 확장한 베세토 페스티벌과 공동기획으로, 한국, 중
국, 일본의 총 5개 작품을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림으로써 베세토 파트너로서 입지
를 확고히 다졌다. 이 해에 한국 작품으로는 무브먼트 당당의 <불행>과 양손 프로젝
트의 <한중일 단편선–한 개의 사람>을 선보였는데, 이 중 <불행>은 2016년 시즌 프
로그램 주제기획전인 ‘귀.국.전(歸國展)’에서 다시 한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외에 극단 노이즘의 <상자 속의 여인>과 홍콩화극단의 <ALONE>, 그리고 
황잉스튜디오의 <황량일몽>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동시대 일본과 중국 연극의 현재를 
선보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대중문화 양상과 연극’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함께 
진행되어 한중일 연극과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
다. 이와 함께 ‘베세토 아시아 네트워크 : 한중일 연출가 워크숍’ 또한 남산예술센터
에서 열려 이경성, 자오추안, 기구치 노리유키 등 한중일의 젊은 연출가들과 함께하는 
배우들의 워크숍이 진행된 바 있다. 
다시 3년 뒤인 2018년 한국 주관의 베세토 페스티벌은 서울이 아니라 광주로 무대를 
옮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에서 펼쳐짐으로써 남산예술센터가 더 이상 
플랫폼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일본, 중국 연극인들과의 네트
워크와 베세토 연극제 플랫폼으로서 극장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이후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남산예술센터는 계속하여 한중일 
연극 교류의 플랫폼이자 동아시아 연극의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4)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 중국희곡 낭독공연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을, 그리고 2019년부터 중국희곡 
낭독공연을 각각 한일연극교류협의회 및 한중연극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 진행하
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참여 작가/단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
니지만 낭독공연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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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 연극제 공연에 이어 한중일 연극 교류의 플랫폼이자 동아시아 연극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남산예술센터의 기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6년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후지타 다카히로 작, 고주영 번역, 윤한
솔 연출의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와 이와사키 마사히로 작, 이성곤 번
역, 문삼화 연출의 <오사카 맥베스>, 그리고 구와바라 유코 작, 이혜정 번역, 전인철 
연출의 <슬립(SLIP)>이 공연되었다. 매 낭독공연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통역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부대 학술행사로 ‘세기 전환 후 한일 연극 – 공동체의 삶과 연극
의 대응’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의 연극평론가 및 작가, 연출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동시대 한국과 일본의 연극상황과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시모리 로바 작, 이시카와 쥬리 번역, 최
진아 연출의 <인사이더-헤지2>, 가미사토 유다이 작, 고주영 번역, 김정 연출의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오사다 이쿠에 작, 이홍이 번역, 강량원 연출의 <저편의 영
원> 세 작품의 낭독공연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실과 드라마’라는 주
제로 한국과 일본의 작가, 연출가 및 평론가가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심포지엄도 함께 
열렸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장이 한동안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진행된 제9회 현대
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노기 모에기 작, 이홍이 번역, 정진새 연출의 <다스 오케스
터(Das Orchester)>, 야마모토 스구루 작, 이지현 번역, 민새롬 연출의 <그 밤과 친
구들>, 시라이 케이타 작, 손상희, 쯔카구치 토모 번역, 박근형 연출의 <버스(Birth)>
가 낭독공연의 형태로 소개되었고 부대행사로는 ‘한일연극교류의 미래’란 주제의 심포
지엄이 한일 공연 기획자, 평론가, 연출자들의 발제로 함께 개최되었다.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남산예술센터와 한중연극교류협회의 파트
너십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2019년에 제2회 중국희곡 낭독공연이 열
린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궈스싱 작, 오수경, 장은경 번역, 구자혜 
연출의 <청개구리>, 사예신, 리서우청, 야오밍더 작, 장희재 번역, 전인철 연출의 <만
약 내가 진짜라면>, 천쯔두, 양젠, 주샤오핑 작, 김우석 번역, 김재엽 연출의 <뽕나무
벌 이야기> 세 편의 중국 희곡이 소개되었고, 매 공연 이후 관객과의 대화가 함께 진
행되었으며, 부대 프로그램으로 사진작가 리옌의 ‘사진으로 보는 중국연극 이야기’가 
강연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제3회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2020년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었다. 멍징후이 작, 장희재 번역, 임도완 연출의 <떠돌이 개 
두 마리>, 쉬잉 작, 김우석 번역, 박정희 연출의 <로비스트>, 위룽쥔 작, 홍영림 번역, 김
낙형 연출의 <손님>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중국 
연극계의 미래 전망과 지형’을 주제로 중국의 프로듀서와 독립예술가가 발제했다.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이나 자
체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한중일 연극인들이 오가는 교류
의 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기능을 새로이 부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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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작 희곡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희곡 낭독공연 플랫폼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기능
을 더욱 강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5) 2010서울연극올림픽,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페스티벌 봄 

극장의 정체성을 모색하던 시기인 2010년, 남산예술센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페스
티벌 봄, 2010서울연극올림픽 등 대규모 공연축제들과 공동주관 형식으로 해외 작품
을 초청, 공연한 바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초청한 불가리
아 스푸마토 극단의 <고골의 꿈>, 페스티벌 봄과 공동주관 형식으로 초청한 무용극 
<루츠 푀르스터>, 그리고 2010서울연극올림픽과 함께 초청한 베를린 샤우뷔네 극단
의 <햄릿>이다.
남산예술센터가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화제를 모은 해외작품은 2010년 
서울연극올림픽과 공동으로 주최해 2010년 시즌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초청한 베를린 
샤우뷔네 극단의 <햄릿>(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이었다. 비록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남산예술센터가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초청을 주도했고 또한 단순 초청 공
연이 아니라 2010년 정규 시즌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한 작품이므로, 나머지 두 작
품과는 조금 트랙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단 3회의 공연이었지만, 매회 전원 기립이 
이루어질 만큼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연극계에도 강력한 인상을 남겨 이후로도 
오랫동안 연극계에 회자된 공연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으로 초청한 불가리아 스푸마토 극단의 <고골의 꿈>은 러
시아의 대문호 고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으로, 꿈의 파편처럼 연결되
어 있는 고골의 작품들이 과장되고 기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연이었다. 또
한 페스티벌 봄과 함께 주관한 무용극 <루츠 푀르스터>는 페스티벌 봄의 색깔이 선명
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페스티벌 봄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
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예술축제로, 
세계 연극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나 예술가를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
는 창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축제다. <루츠 푀르스터>는 안무가 제롬 벨이 자신
과 함께 작업했던 중년의 남자무용수 루츠 푀르스터를 주인공/퍼포머로 내세운 자기 
서술적 공연으로 이후 이러한 장르의 공연 레퍼런스에서 자주 인용되기도 한 작품이
다. 
2010년 한 해 동안 세 개의 주요 공연축제와 공동주관/주최 형식으로 해외 작품을 
선보인 남산예술센터는 이후부터는 창작극 중심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공연축제와의 공동주관을 통한 해외 공연 초청은 진행하지 않았
다. 

(6)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초청공연 
   
남산예술센터는 2011년과 2013년, 단발성 기획으로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과 공동
주최로 초청공연을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아시아권 최초로 미국 링컨센터에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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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Lincoln Center Education, ‘LCE’)과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oul Educators Workshop, ‘SEW’)을 운영해오
고 있다.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의 심미적 예술교육방법론 워크숍과 해외 유수의 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및 단체(기관)
와 상호교류 형태의 개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조적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예술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 
과정 순차통역을 제공하여 예술교육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1
년과 2013년에는 이 서울국제교육워크숍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남산예술센
터에서 단발적인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는 남산예술센터 자체적인 기획이라기보다는 
서울문화재단 사업과 연관되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링컨센터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정영두 안무의 무용 
<시간은 두 자매가 사는 서쪽마을에서 멈추었다>와 <TIMF 앙상블 특별콘서트>가 공
연되어 한국 현대무용과 현대음악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초청공연으로 판소리 만들기 ‘자’가 제작
한 판소리극 <사천가>를 2회에 걸쳐 공연했다. 판소리꾼 이자람이 작/작창을 맡고 남
인우가 연출을 맡은 <사천가>는 한국 전통예술인 판소리가 어떻게 현대적인 메시지와 
동시대적 형식을 갖춘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선보인 작품으로 국내
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7) 해외 극장/극단과의 협업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중심의 극장을 지향하는 극장의 특성상, 그리고 예산의 부족
으로 인해 다른 극장에 비해 해외극장 및 극단과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꾸준하게 해외 연극계와의 네트워크를 이어간 프로그램으로는 위에서 소개한 베세토 
연극제와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그리고 중국희곡낭독공연 정도를 들 수 있다. 여기
서는 이미 언급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해외 극장/극단과의 협업 작업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개관 이후 남산예술센터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여러 번 협업한 해외단체는 타
다 준노스케 연출이 이끄는 일본 극단 도쿄데쓰락이다. 먼저 2009년과 2010년, 페스
티벌 장의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도쿄데쓰락과 한국극단인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가 함
께 참여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LOVE ver.2010>이 공연되었다. 남산예술센터는 이 
두 작품 모두 공동제작에 참여했으나 <로미오와 줄리엣>만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 공
연되고, <LOVE ver.2010>은 대학로 원더스페이스에서 공연되었다.
정규 시즌 프로그램 중 해외 극단/극장/아티스트와 공동으로 협업한 작품은 <바후차
라마타>, <태풍기담(颱風奇譚)>,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 세 작품이 있다. 
2014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바후차라마타>는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인도의 성소수
자 예술가들이 함께 제작, 참여한 작품으로 남산예술센터와 뛰다, 아시아나우와 인코
센터의 공동협업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태풍기담(颱風奇譚)>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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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극인들이 함께 재해석한 공
연이었다.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의 성기웅이 각색을 맡고, 도쿄데쓰락의 타다 준노스
케가 연출을 맡았으며 양 극단의 배우, 스태프들이 함께 참여했다. <태풍기담(颱風奇
譚)>의 경우 남산예술센터에서의 공연 이후 일본 후지미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
에서도 공연하여 국제교류 프로젝트로서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8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쇼케이스의 형식으로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선보였던 <나
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은 한국, 일본, 홍콩 세 나라의 극단 및 예술가가 참여한 
다국적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VaQi와 일본의 극단 Q, 홍콩의 
Artocrite가 참여해 한국, 일본, 홍콩의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정치적 맥락을 해석
하는 젊은 연극인들 각자의 시각과 연대감을 펼쳐냈다.
이 외에 남산예술센터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간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015년 시
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된 <DELUGE : 물의 기억>이 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Motherboard Production이 제작한 공연으로, 세월호 1주
기를 기념한 특별기획공연 형식으로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바 있다.

4)  학술, 워크숍 프로그램
 

(1) 남산연극포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장 드라마터그의 주도로 학술행사인 남산연극포럼을 해마
다 개최하여 극장에서 연극 담론을 생성하고자 했다. 2012년 2월 <동시대, 동시대적 
텍스트, 동시대적 연극>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남산연극포럼이 개최되었다. 문지문화
원 사이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연극 내부는 물론, 발표자를 사회학자, 철
학자, 문학평론가 등 연극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여 연극 담론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인 진은영, 문학평론가 김홍중, 연극평론가 안치운이 발제
자로 참여했다.
2012년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연극의 새로운 글쓰기>란 주제로 열린 남산연극포
럼에는 연극학자 파트리스 파비스와 연극평론가 조만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2014년에
는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희곡이라는 ‘문학’>을 주제로 한 남산연
극포럼이 진행되었다. 희곡이 문학의 중요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위한 대본’
으로서의 기능만 강조된 채 문학적 담론의 외부로 밀려난 현 상황에 대해 연극인과 
문학인이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포럼이다. 남산연극포럼은 
극장 드라마터그인 조만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소설가 정영문, 소설과 희곡 창작
을 병행하고 있는 작가 천정완, 그리고 시인이자 소설가, 희곡작가로 활동 중인 최치
언이 각기 ‘희곡과 다른 문학간의 소통의 부재와 그 가능성’, ‘무대 언어가 가진 문학
성’, ‘문자 언어와 무대 언어 사이의 간극’에 대해 발제를 들려주었다. 문학 장르로서
의 희곡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희곡’의 문학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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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남산희곡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공극장과 드라마터그>라는 주제로 한국
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남산연극포럼을 주최했으며, 2016년에도 남산희곡페
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남산포럼–드라마터그 토크>를 개최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연극 현장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드라마터그라는 스태프의 포지션과 의미, 
하는 일 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터그들의 발표를 듣
고, 질문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조만수, 김옥란, 김주연, 방혜진, 전
강희, 김해주 등 연극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다원 장르에서 경계를 오가며 활약하는 
드라마터그들의 발표를 통해 연극 장르를 넘어 드라마터그의 가능성과 의미를 확장시
키는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남산예술센터의 학술프로그램인 남산연극포럼은 전반적으로 극장의 홍보나 독립적인 
주제보다는 극장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패널들
이 시각을 소개하여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8년에는 <남산예술센터, 10년의 평가와 그 이후>란 주제로 남산포럼이 진행
되었다. 재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남산예술센터의 현재를 점검하고, 이후의 방향에 대
해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포럼으로, 남산예술센터 극장장과 극장운영팀장 등 
내부 인사와 평론가, 연출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공공극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10년을 돌아보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포럼은 2019년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란 주제로 열린 
포럼으로, 남산연극포럼 대신 무장애 예술, 장벽 없는 극장만들기 포럼이란 명칭으로 
진행되었다. 장애/비장애와 극장공간이라는 주제로 제2회 남산 아고라를 진행한 바 
있는 0set 프로젝트와 오디오 디스크립션 전문가 등이 출연해 ‘극장 공간의 접근성’ 
및 ‘극장에서의 장애 관객 서비스’,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 접근성 리서치’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산연극포럼의 경우, 시즌 프로그램처럼 매년 동일한 규모로 개최되지는 못했고, 때
로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등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연극을 통한 담론 생성으로서 극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학평론가, 사회학
자, 소설가, 장애연극 전문가 등 연극과 인접한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극장이 다룰 수 있는 연극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술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덧붙여야 할 프로그램은 2011년 남산예술센터 개관 2주년을 기념
해 한국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주관 하에 개최된 심포지엄 <한국연극의 오늘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이다. 이는 2012년 남산연극포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 독립적
으로 기획된 심포지엄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기획/운영된 남산연극포럼과 맥을 같이 
하는 학술 행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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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프로그램  참여자 

2 0 1 1 . 6 . 
20.

<한국 연극의 오늘 : 
중극장 시대의 연출
미학>

공동주관 : 남산예술센터,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참여자 및 세부 프로그램
사회: 김미혜(연극평론가, 한양대학교 교수) 

제1부: 제작환경의 변화와 나의 연출과제-미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1: 이성열(연출가, 극단 백수광부) 
발제2: 박근형(연출가, 극단 골목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3: 안경모(연출가, 극단 연우무대, 극동대학교 
교수) 

제2부: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
발제1: 김성희(평론가) / ‘중극장 연극의 역사적 
미학적 의의’
발제2: 안치운(평론가)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1-연출가들의 주요 중극장 작업에 대한 
비평적 연구’
발제3: 김소연(평론가)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2: 
남산예술센터를 중심으로 – 남산예술센터 주요작품에 
대한 비평적 연구 

제3부: 토론
토론자: 김석만, 김방옥 

2012.2.29.

2012 남산연극포럼 
<동시대성, 동시대적 
텍스트, 동시대적 
연극>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발제1: 김홍중(사회학자) / ‘이미-아직의 결합으로서의 
지금’
발제2: 진은영(시인) / ‘예술의 동시대성과 
아나크로니즘-카프카의 <작은 문학>을 중심으로 
발제3: 안치운(연극평론가) / ’연극, 동시대성, 가치’
토론: 발제자 외 이해성(연출가), 윤한솔(연출가), 
김재엽(연출가)

2012.12.3.

2012 남산연극포럼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연극의 새로운 
글쓰기>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발제: Patrice Pavis(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초청교수, 파리 8대학 교수 역임)

2014.2.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연극포럼 
<희곡이라는 ‘문학’>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발제1: 천정완(극작가, 소설가) / ‘무대언어가 가진 
문학성’
발제2: 정영문(극작가, 소설가) / ‘희곡과 문학장르간 
소통의 부재와 가능성’
발제3: 최치언(극작가, 시인) / ’문자언어와 무대언어 
사이’

2015.8.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연극포럼 
<공공극장과 
드라마터그>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발제1: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 
‘남산예술센터의 극장드라마터그의 역할’
발제2: 이단비(고려대학교 강사) / 
‘도이치테아터에서의 드라마터그-연수 보고’

표 4 남산예술센터 학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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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 아고라

남산 아고라는 개방형 무대와 객석을 지닌 남산예술센터의 특수한 공간 방식에 착안, 
공연 예술 무대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토론, 재판, 사교 활동이 이루어졌
던 광장 이름인 ‘아고라’에서 이름을 따온 남산 아고라는 공연의 예술성이 아닌 공공
성과 상호소통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동시대적인 이슈를 다루되 관객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완성되는 공연을 목표로 삼았다. 즉 행사성을 띤 학술적인 포
럼이나 컨퍼런스가 아니라 관객참여가 공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상호소통적 수행
성 퍼포먼스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공모는 개인, 단체, 예술가, 일반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되, 200명의 관객을 미리 모객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가져야 하며, 동시대적인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남산 아고라는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을 전면에 내세

발제3: 박정희(연출가, 극단 풍경) / ‘연출가가 바라본 
드라마터그’
발제4: 김미희(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드라마터그 역할에 대한 인식 현황’

2016.1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포럼
<드라마터그 토크>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발제1: 김옥란(연극평론가, 드라마터그) / ‘빈 무대, 
역할의 빈 공간을 찾는 일’
발제2: 방혜진(평론가) / ‘드라마터그는 없다’
발제3: 김주연(공연칼럼니스트, 드라마터그) / 
‘드라마터그를 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
발제4: 전강희(드라마터그) / ‘드라마터그, 느린 
대화를 나누는 사람’
발제5: 김해주(독립 큐레이터) / ‘드라마터그, 
큐레이터, 아카이빙’

2018.10.1
5.

2018 남산포럼 
<남산예술센터, 
10년의 평가와 그 
이후>

사회: 도재형(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팀장)
발제1: 조만수(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 
‘공공성과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
발제2: 박해성(연출가) / ‘작업, 창작자, 남산예술센터’
발제3: 김옥란(평론가) /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6개월, 쟁점과 현황’
발제4: 우연(남산예술센터 극장장) / ‘남산예술센터 
10년 결산과 과제’

2019.11.2
9.

무장애 예술, 
장벽없는 극장 
만들기 포럼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

모더레이터 : 최석규, 도재형 
발제1: 요하나 노나 마틸라(culture for all)
‘극장 공간의 접근성이란?’
발제2: 신재, 문영민, 성수연(0set프로젝트)
‘극장은 누구에게 열려있는가?(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 접근성 리서치를 중심으로)’
발제3: Emma-Jane McHenry(오디오 디스크립션 
전문가)
‘극장에서의 장애 관객 서비스(장애 관객을 위한 
미학적 접근성, 오디오 디스크립션, 터쳐블 투어)’
발제4: 김민정(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 사례를 통해서 본 장애 관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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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극장의 공공성과 담론 생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참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
된 프로그램이었으나, 구체적인 실현과 운영 형태에 있어 낯설고 애매한 지점들이 있
다 보니, 도드라지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원 공모작들 중에서 극장이 원래 기획한 취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기획안이 없어서 
아예 선정을 못 하거나 공모를 연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며, 독립적인 시즌 프로
그램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
행되기도 했다. 결국 두 번의 남산 아고라 진행 이후 남산 아고라는 자체적으로 폐지
되었다. 다만 남산 아고라에서 가져가고자 했던 동시대적 이슈에 대한 담론은 이후 
서치라이트에서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맥을 이어갔다.

   
(3)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은 2014년 한 해 동안만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이다. 한 해
의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 1월과 2월에, 그 해의 시즌 프로그램을 진행할 극
단과 극장이 한 주씩 모여서 사전 워크숍 형태로 작품의 구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
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남산 도큐멘타 : 연극의 연습 – 극장편>, <바후차라마타>, <즐거운 복
희,> <투명인간>,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5개 작품의 참여자들이 극
장기획팀 및 드라마터그들과 함께 남산예술센터 역사 세미나, 신체 워크숍, 성소수자
에 대한 토론과 자신의 성정체성 평가, 대본 낭독, 김수영 문학관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작품의 방향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극단 별로 각 1주씩만 진행된 워크숍이었던 만큼,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전, 창작팀과 극장 측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미리 고
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자체 평가한 바 있다. 
자체제작 공연이 사라진 뒤로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은 공동제작의 형태를 띠
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참여극단의 예술적 선택에 극장이 개입/간섭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 빠듯한 시간에 맞추어 연습 및 셋업을 마
쳐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궁극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 극장과 극단이 함께 고
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극단과 극장이 함께 만나 작품의 방향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은 공동제작의 

일시 프로그램 참여자

2016.12.10.
제1회 남산 아고라 
<페미그라운드 - 여기도 저
기도 히익 거기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진동젤리 

2017.8.18. 제2회 남산 아고라
<불편한 입장들> 0set 

표 5 남산 아고라



- 29 -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으나, 예산 확보 및 일정 조정상의 문제들로 
인해 2014년 한 해만 진행하고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다. 
   

(4) 글쓰기 워크숍 및 아카데미

남산예술센터는 동시대성을 담보하는 글쓰기 형식을 탐색하는 장으로서 글쓰기 워크
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견 극작가와 대학의 극작 교육자, 그리고 원로 극작가의 워크
숍의 형식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산예술센터는 창작 희곡 
발굴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창작 담론의 중심지이자 희곡 창작 실험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다시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의 경우는 모
두 남산희곡페스티벌을 이루는 구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의 경
우에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별도로 기획되어 남산예술센터 2016 극작 강의와 극작가 
김광림의 마스터클래스로 운영된 바 있다.
글쓰기 워크숍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으로는 2013년 <극작강의>를 들 
수 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남산희곡페스티벌 기간 내내 국내
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작가들의 극작 강의와 새로운 희곡의 낭독공연이 
매일 한 편씩 펼쳐졌다. 배삼식, 김명화, 선욱현, 박상현 등 동시대 한국연극을 대표
하는 극작가들이 하루씩 맡아 플롯과 대사, 인물과 구조 등 극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히 자신의 극작 경험에 대한 소개나 조
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작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극작가들 스스로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극작 강의 프로그램은 한 
달 전부터 인원이 마감되고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을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바 있다. 글쓰기 워크숍 및 극작 강의 프로그램은 남산예술센터가 신작 희곡 발굴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창작 담론의 중심지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 프로그램 참여자 

2013.219.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오태석(극작가, 연출가)

2013.8.20.~8
.23.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강의>

모더레이터: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강의1: 배삼식(극작가) / ‘플롯’
강의2: 김명화(극작가, 연극평론가) / 
‘대사’
강의3: 선욱현(극작가, 연출가) / 
‘인물’
강의4: 박상현(극작가, 연출가) / 
‘구조적 글쓰기’

2014.8.5.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이강백(극작가)

표 6 남산희곡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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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즌 공연 관련 부대 행사 ‘관객과의 대화’ 

공연에 딸린 부대 프로그램은 관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의 하나로 기획, 진행되었다. 
주로 관객과의 대화, 전문가와 연출가의 대담 등 관객들에게 공연 창작자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품, 공연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공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서 시민 교육의 장이 되고 쟁
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자 했다. 다만 매 시즌의 공연 일정 및 
예산 확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 공연마다 비슷한 규모, 비슷한 형태의 부대 프로
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했고 때로는 부대 프로그램이 아예 없이 공연만 진행되는 경우
도 없지 않았다. 특히 개관 초기에는 따로 심포지엄과 포럼을 자주 기획, 개최한 관계
로 구체적인 공연 관련 부대프로그램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연 후 연출가 
및 작가,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작품에 참여한 극작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배우가 관객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진행자로 출연했으나 때로 공연의 주제 및 성격에 따라 인접 분야의 예술
가나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4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김재엽 작, 연출의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가> 공연 시에는 부대행사로 김수영 문학에 대한 강연회를 2회 개최하였다. 이 강연
회에는 시인 심보선, 안현미, 성기완과 김수영 연구자인 김응교 교수가 발표를 맡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김수영의 위치 및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6년 시즌 프로그램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공연 시에는 ‘장정일의 연극읽기’라
는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작가 장정일이 사회를 맡고 시인 함성호, 조선
희 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연극평론가 안치운, 칼럼니스트 김규항 등과 작품의 
내/외적 의미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품의 경우, 당시 문화예술위원회
의 검열 사건과 연관이 깊은 관계로 다음 해 재공연 시에는 검열백서위원회의 위원장
과 사무국장이 대담을 맡아 작품 외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학교에서의 집단성과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연의 형식으로 풀어낸 

‘체험적 글쓰기 시작에서 
완성까지: <즐거운 복희>를 
중심으로

2015.8.24.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희곡 창작의 단계별 글쓰기’

이강백(극작가)

2016.8.23.~8
.25.

남산예술센터 2016 극작강의 & 
<마스터클래스>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 ‘코미디의 극작법’
김민승(연극평론가, 극작가, 
드라마터그) / ‘공동창작 글쓰기‘
고선웅(연출가) / ‘연극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장우재(극작가, 연출가) / 
‘인물-사람에게서 사람을 보라’
김광림(극작가, 연출가) / ‘김광림 
마스터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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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즌 프로그램 <파란나라>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과 서울외국어고등학
교 학생, 그리고 정세청세(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단체의 
대표가 대담을 이끌었으며, 2017년 재공연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 서울시교육감이 
각각 대담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다. 극장 운영 프로그램
  

1) 상주 극작가 시스템

2009년 개관 이후 국내 희곡 창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조한 남산예술센터는 2010
년, 국내에서 최초로 상주극작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차적인 목표는 막 활발한 활동
을 시작하려 하는 젊은 극작가들에게 1년 정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함으
로써 안정된 기반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동시대의 문제
의식이 담긴 작품 창작에 기획부터 관여함으로써 남산예술센터만의 특색이 들어있는 
신작희곡을 발굴하고 이를 공연으로 올려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상주극작가 제도는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매년 두 명의 작가
를 선정했다. 2011년 김지훈, 동이향, 2012년 정영욱, 오세혁, 2013년 백하룡, 안재
승 작가가 선정되어 상주극작가로 지원을 받았다. 상주극작가에게는 약 1년간 매달 
소정의 활동료가 지급되었으며, 2010년에 선정된 1기 상주극작가들에게는 연희문학창
작촌 입주 기회도 주어졌다. 
상주극작가 선정심사는 그간의 작품 활동과 남산예술센터에서 올리고 싶은 작품에 대
한 기획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주극작가는 지원을 받는 동안 남산예술센터의 
극장과 어울리는 1편의 장막희곡을 완성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며, 일단 초고를 받아서 
낭독공연으로 운영한 뒤, 작품이 성격 및 완성도에 따라 다음 해 남산예술센터 시즌 
공연 레퍼토리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1기 상주극작가 활동기간 동안 극장은 작가의 창작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작가
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드백 과정에서 극장이 작품 집필 과정에 간
섭이 아닌 최대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 시기
부터 극장 드라마터그 2인이 활동하게 된 바, 2기의 경우는 상주극작가와 드라마터그
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드라마터그 1인이 상주극작가 1인의 협력
자가 되어 집필 과정을 동반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극장 팀과 상주극작가는 정기적
인 월례 회의를 통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극장은 작가의 취재나 인터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기의 경우는 운영 도중 극장의 예산이 삭감
된 관계로, 앞의 상주극작가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6명의 상주극작가가 완성한 장막희곡 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작품은 일단 남산
예술센터에서 낭독공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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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김지훈의 <풍찬노숙>과 정영욱의 <농담>은 낭독공연을 거쳐 자제제작 프로그램
으로 공연되었다. 2013년의 경우는 작품과 상관없이 극장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제작공연 자체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예산의 문제로 상주극작가 
제도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극작가 제도는 남산예술센터가 초반 3년간 연극 
생태계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
다. 

2)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

남산예술센터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극장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을 도입, 2012년에 
조만수, 김주연 2인의 극장 드라마터그를 임명했다. 극장 드라마터그는 기본적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외에 극장
의 레퍼토리와 시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극장의 학술 프로그램을 담당하
는 것을 주요 업무로 맡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즌 프로그램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선정 및 방향성 회의 참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드라마터그 참여, 초고를 
부탁해 선정 및 피드백 담당, 상주극작가 관리, 남산희곡페스티벌 기획, 남산연극포럼 
등 학술회의 기획 및 진행, 개별 공연에 딸린 학술 부대 행사 기획 및 진행 등이었
다. 
2012, 2013년에는 자체제작 작품을 중심으로 극장 드라마터그가 프로덕션 드라마터
그로 참여했고, 2014년에는 공동제작 작품들(극단 드라마터그가 있는 경우 포함)에도 
극장 드라마터그가 일정 부분 작품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장 드라마터그가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로 참여한 작품 목
록3) 

2) 백하룡 작가의 희곡 <고제>의 경우, 남산예술센터에서 낭독공연만 하고 제작공연으로 오르지는 못했
지만, 2016년, 창작산실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전인철 연출에 의해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3) 2011년 김주연 참여의 <됴화만발>, 2017년 조만수 참여의 <에어콘 없는 방>은 두 사람이 극장 드라
마터그로서가 아니라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로만 참여한 작품이라 표에 넣지 않았다. 

지원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 제작공연

2011 김지훈 <풍찬노숙>, 동이향 <잊혀진 부대> 2011년 여름 2012년 <풍찬노숙>

2012 오세혁 <김사장의 전투>, 정영욱 <농담> 2012년 여름 2013년 <농담>

2013 백하룡 <고제>2), 안재숭 <위대한 유산> 2013년 여름 

표 7 상주극작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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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작 상시 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   

2012년 극장 드라마터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초고를 부탁해는 남산예술센터의 상시
투고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과 역시 독회와 실제 공연 제
작, 외부 공연과 희곡상 수상 등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초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단순히 극장의 라인업이나 공연 제작을 위해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존의 공모나 작품 발굴 시스템과는 궤를 달리 한다. 남산예술센터
가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작가군을 발굴
하고 이들 스스로 희곡의 장르와 양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면서 더 깊이 있는 극작
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둘째,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발굴해 이들을 
연극계에 노출시킴으로써 창작 희곡의 인적자원 기반을 넓히는 것. 셋째, 가능성 있는 
신작 희곡을 연극계 전반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창작 희곡의 제작 경로를 더욱 다양하
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상과 같이 초고를 부탁해는 남산예술센터의 작품 발굴이나 
라인업 강화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희곡 및 작가 발굴 시
스템이다. 그리고 이는 곧 초고를 부탁해를 일반적인 희곡 공모나 워크숍 공연과는 
다르게 만드는 변별점이라 할 수 있다.

4) 극단 자체의 드라마터그와 극장 측 드라마터그의 공동참여를 의미한다. 

연도 작품명 참여 드라마터그 비고 

2012 

<풍찬노숙> 김주연 자체제작 
<878미터의 봄> 조만수 공동제작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김주연 공동제작 
<전명출 평전> 조만수 자체제작 
<사이코패스> 조만수 공동제작
<사라지다> 김주연 공동제작 

2013
<농담> 김주연 자체제작 
<살> 김주연(공동참여4)) 공동제작 

2014 

<남산 도큐멘타 : 연극의 연습 
- 극장편>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바후차라마타>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투명인간>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
개하는가>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2015 
<햇빛샤워>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치정>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태풍기담(颱風奇譚)> 조만수(공동참여) 공동제작

2016 
<햇빛샤워> 재공연 조만수 공동제작 
<곰의 아내> 김주연 공동제작 
<나는야 연기왕> 조만수 공동제작 

표 8 상임드라마터그 제작 참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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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를 부탁해는 극작가 지망생들을 위해 상시투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분기별로 
모인 작품을 1차적으로 담당위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극장 드라마터그 조만수, 
김주연 담당 → 2017부터는 극작가 박상현, 고연옥, 김명화 담당)이 최초 검토한 뒤, 
미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담당위원이 이메일로 간략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최초 검토에서 검토위원이 추천한 대본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과 독회 위원이 심층 검
토하는 단계를 거치며, 이 2차 독회를 통과한 대상작은 모두 작품별로 상세한 피드백
을 제공해왔다. 이 피드백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발전 가능성에 따라 낭독공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2차 검토와 피드백 시스템을 거쳐 낭독회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남산희곡페스
티벌이나 서치라이트5)에서 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올려 관객 및 공연관계자들, 제작자
들에게 소개해왔다. 초고를 부탁해를 통한 낭독공연은 최초로 소개되는 신작희곡이라
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공연 관계자들에게 희곡 견본시로 기능하
여 방향이 맞는 제작자들이 공연 제작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
다. 즉 이는 희곡 작가에게 부여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작품을 찾고자 하는 
제작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남산예술센터에서의 낭독공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초고를 부탁해를 통

5)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소개되었고, 남산희곡페스티벌이 서치라이트로 바뀐 
2017년부터는 서치라이트에서 소개되었다. 

6) 2019년 시즌 프로그램 선정 

7) 2020년 시즌 프로그램 선정 

연도 작품 작가 연출

2012
<지금도 가슴설렌다> 이혜빈 손기호
<바둑이와 워리> 성기영 변정주

2013
<철수 연대기> 전성현 박상현
<희망고시원 방화사건> 손희영 윤정환

2014
<장롱 속엔 괴물이 산다> 원소영 최진아
<마트로시카_인형 안의 인형> 박신수진 박해성
<꼬드득> 류동민 전인철

2015 <게으름뱅이의 천국> 구혜미 적극
2016 <누구의 꽃밭> 이오진 전인철 

표 9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연도 작품 작가 연출
2018 <7번국도>6) 배해률 구자혜 
2019 <왕서개 이야기>7) 김도영 이준우
2020 <기계장치의 신> 김상훈 이철희 

표 10 서치라이트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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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드백을 받은 작품 중 <지금도 가슴 설렌다>, <조치원 해문이>, <바람직한 청소
년>, <목욕탕집 세 남자> 4편의 작품이 남산예술센터 이외의 극단 혹은 극장에 의해 
실제 공연화되었다. 이중 <조치원 해문이>는 2014년 제4회 벽산희곡상에 당선되었고, 
<바람직한 청소년>은 2012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연극 부분 지원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2017년부터 초고를 부탁해 1차 선정 작품은 남산희곡페스티벌이 아니라 서치라
이트를 통해 낭독으로 공연되었는데, 이 중 <7번국도>와 <왕서개 이야기>는 낭독공연
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각 2019년과 2020년 남산예술센터 정규 시즌 프로그램으
로 선정되어 정식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4) 남산예술센터 공연 희곡집 발간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작가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희곡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산예술센터에서 제작 공연된 희곡을 출판하고 있다. 이는 국
내 창작극 제작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작가의 희곡집
으로만 발간되는 희곡 출판 현황 속에서 개별 희곡 단행본의 출판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희곡집 발간은 작품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
적이므로, 후에 다른 제작 주체들의 재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산
예술센터의 희곡집 발간은 도서출판 이음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남산예
술센터에서 공연하고 이음희곡선으로 출판된 희곡집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공연작인 <손 없는 색시>의 경우, 이음출판사가 아닌 연극과인간에서 대
본집 별도 발간 

연도   제목   작가

2016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햇빛샤워>   장우재
  <처의 감각>   고연옥
  <파란나라>   김수정

2017   <에어콘 없는 방>   고영범 

2018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최치언 
  <두 번째 시간>   이보람 

2019
  <7번 국도>   배해률 
  <명왕성에서>   박상현 
  <묵적지수>   서민준 

2020   <왕서개 이야기>   김도영

표 11 남산예술센터 발간 희곡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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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스테이지 투어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극장 무대와 그 뒤편의 공간, 기술적 장치들을 관객들에
게 선보이고 소개하는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인 <어바웃 스테이지>를 진행해왔다. 
매 시즌의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하루, 주로 주말 중 미리 20명의 관객에게 선착
순으로 예약 받아 공연 전 무대를 미리 둘러볼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투어 중
에는 1962년 개관한 남산예술센터의 역사를 비롯해 프로시니엄 구조와 돌출형 무대
에 대한 공간 설명, 그리고 무대와 음향, 조명 등 극장의 기술에 대한 담당 감독들의 
설명이 곁들여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투어가 이루어
지는 동안 공연되고 있는 실제 공연의 무대 평면도와 조감도, 조명 큐시트 등을 공개
해 실제 공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 것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도 일시

2016

3.26.(토) 12:00
5.28.(토) 12:00
7.16.(토) 12:00
9.10.(토) 12:00
 9.26.(월) 12:00
11.26.(토) 12:00

2017

6.17.(토) 12:00
7.15.(토) 12:00
9.23.(토) 12:00

 10.21.(토) 12:00
11.25.(토) 12:00

2018

4.15.(일) 12:00
5.5.(토) 12:00
9.16.(일) 12:00
11.4.(일) 12:00

2019

11.25.(일) 12:00
4.28.(일) 12:00
5.26.(일) 12:00
7.7.(일) 12:00

10.27.(일) 12:00
11.17.(일) 12:00

2020 11.8.(일) 12:00

표 12 어바웃 스테이지 시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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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역사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그 

동안 수행된 공연과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의미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가. 한국영상자료원, KMDB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영화의 한국영화의 작품 정보, 영화인 정보, 동영
상, 이미지, 소장 자료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
내 최대의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KMDb VOD(www.kmdb.or.kr/vod)를 통해 한국
고전영화를 온라인으로 감상하거나, 깊이 있는 영화 비평과 칼럼을 읽을 수 있음

○ KMDB는 영화DB와 영화인DB, 소장자료로 구분됨

1) KMDB 영화DB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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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본 정보 제공 방식 : ➀영화명 ➁영문명(의역/음차표기) ➂제작년/관람연령/제
작국가/상영시간/개봉일 ➃제작자 ➄감독 ➅출연 ➆사용자 서비스➇정보 수정요청➈
소장자료를 유형과 수량으로 보여줌 ➉영화 포스터 섬네일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2

○ 한국고전영화 VOD서비스의 경우 네이버TV와 유투브에서 동시에 서비스되며,  
KMDB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영화 감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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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3

○ 영화 줄거리와 장르, 키워드 정보 제공, 장르와 키워드의 경우 태깅으로 제공되며, 
해당 키워드를 갖는 영화 목록을 볼 수 있음

○ 키워드의 경우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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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4

○ 크레디트 정보의 경우 파란색 글씨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인물 정보 페이지로 
연결됨

○ 출연의 경우 해당 배우가 연기한 등장인물 정보가 제공됨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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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 정보가 있는 자료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크레디트 이미지에 관련 정보를 태깅할 수 있음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6

○ 상세정보에는 등급정보/다른제목/개봉극장/노트가 있으며, 노트의 경우 항목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칸임

2) KMDB 영화인DB

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1 

○ 영문명/한자명/생년-몰년,본명/대표분야/데뷔작품/활동년대가 기본정보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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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2

○ 영화인의 필모그래피는 역할과 영화명(하이퍼링크), 역할명(배역)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관련 소장 자료의 유형과 수량을 함께 보여주는 형태이며, 그 외 
수상정보, 주요경력, 기타 정보가 있음

○ 수상정보의 수상명 역시 하이퍼링크 형태의 정보로 제공되며, 상에 대한 설명과 
해당년도 수상작, 수상인의 이름이 제공됨 

3) KMDB 소장자료와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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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1

○ KMDB는 전체 소장자료의 유형과 수량을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의 
유형은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류로 구분됨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2

○ 필름 자료의 경우 구분, 규격, 색채, 화면비, 사운드, 시간, 보관위치, 입수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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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3

○ 시나리오/콘티는 형태, 내용구분, 감독, 제작사, 언어, 페이지, 보관위치, 
원본/사본정보를 제공함

○ KMDB는 영화, 영화인, 소장자료별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영상자료원 KMDB 검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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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DB 검색의 경우 국가구분, 장르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로케이션, 제작년도, 영화개봉일, 제작국가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영상자료원 KMDB 검색-2

○ 영화인 DB의 경우 이름, 필모그래피, 생년월일로 검색이 가능함

영상자료원 KMDB 검색-3

○ 필름/D시네마는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제작년도, 장르, 영화심의여부, 필름구분, 필름규격, 자막으로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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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검색-4

○ 비디오의 경우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제조년도, 제작국가, 장르, 비디오 규격, 비디오 제조/판매원, 관람기준, 색채, 언어, 
자막, 보존위치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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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검색-5

○ 동영상의 검색은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 줄거리, 국가구분, 
제작년도, 제작국가, 장르, 서비스구분, 동영상종류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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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검색-6

○ 이미지 검색은 내용구분, 자료유형, 이미지명, 관련 영화명, 행사 장소명, 인명, 
국가구분, 제작년도, 디지털이미지 보유 유무로 가능함

영상자료원 KMDB 검색-7

○ 도서/논문 검색은 도서/논문명, 저자/역자, 키워드/목차/초록, 발행처, 발행국가, 
발행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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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검색-8

○ OST의 검색은 음반명, 관련영화명, 수록곡, 아티스트, 음반종류, 제조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영상자료원 KMDB 검색-9

○ 심의서류 검색은 심의서류명, 관련영화명, 영화인, 제작사, 내용, 제작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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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KMDB 검색-10

○ 박물류 검색은 박물류명, 관련영화명, 박물류종류, 보존위치로 가능함

KMDB 서비스 페이지 요소
영화DB 영화인DB 소장자료

영화명 인물명 필름/D시네마
영문명(의역/음차표기) 영문명 비디오
제작년도 한자명 동영상
관람연령 생년-몰년 이미지
제작국가 본명 시나리오/콘티
상영시간 대표분야 도서/논문
개봉일 데뷔작품 OST
제작사 활동년대 심의서류
감독 인물사진 섬네일

박물류

출연 소장자료/기본정보
VOD 이미지
이미지 필모그래피

줄거리
장르

수상정보
키워드

크레디트
감독

주요경력출연
스태프

풀 크레디트 이미지 기타정보

상세정보
등급정보

한국영화사료관다른정보
개봉극장

노트 영화인 정보조사

표 13 KMDB 서비스 페이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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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Ausstage

○ 호주의 연극, 콘서트, 무용 등의 총체적인 공연예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 호주 
라이브 퍼포먼스 데이터베이스. 호주의 창작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라이브 공연 정보로 확장됨

○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연예술을 홍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사용자들과의 예술 및 학술적 
협업을 목적으로 공연예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Ausstage의 경우 현재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입센 연구센터가 벤치마킹하였음

○ 공연, 창작자, 단체, 공간, 전시, 주제, 자원, 장르, 지도 등 주요 9개의 데이터 유형이 
있음. 각 유형 데이터는 다른 유형 데이터와 관계 속에서 구축되었음

○ Ausstage는 공연 자료를 아카이빙하려는 목적보다는 호주의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정보를 Events, Contributor, Works, Maps, Resources, Exhibitions, Functions, 
Genres, Subjects 등으로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호주 여러 기관과 
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호주 라이브 퍼포먼스 자원의 소장처 정보와 온라인 자원일 
경우 접근 가능한 URL을 제공함

Ausstage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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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sstage 데이터 유형

○ Ausstage의 데이터는 Events, contributors, Works, Venues, Organizations, 
Genres, Functions, Exhibitions, Map, Subjects, Resources, International로 
구분됨

○ Events는 Ausstage의 핵심 데이터이며, Events를 중심으로 그 외 데이터 유형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임

유형 속성 설명

Events

ID 개별 Event에 적용되는 고유 번호
Event Name Event의 타이틀 또는 이름
unbrella Event가 속해 있는 페스티벌이나 시리즈의 종류
Description Event에 대한 간략한 설명
Part of a Tour 투어의 하나인 경우 yes 또는 No를 선택
World Premiere 세계 초연 여부 선택

First Date - Day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 프리뷰를 
포함함

First Date - Month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달. 프리뷰를 
포함함

First Date - Year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해.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Day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일.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Month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한 
달.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Year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된 
해.프리뷰를 포함함

Status 해당 Event의 성격. 프로, 아마츄어 등으로 표현
Primary Genre 주요 장르
Further Information description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기술
Description Source description의 출처 정보

Opening Date -Day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날
짜

Opening Date 
-Month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달

Opening Date -Year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해

Estimated Dates
Event의 공연일이 추측 가능한지에 대한 선택. 
yes 또는 No

표 14 Ausstag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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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속성 설명

Contributors

ID 개별 ID에 적용되는 공유 번호
Last Name 이름의 가족 성 
First Name 이름
Gender 성별
Born 생년월일
Died 몰년월일
Nationality 국적
Other Names 다른 이름
Address 주소
Suburb 주소
State 주소
Postcode 우편번호
Email 이메일 주소
Notes 약력 정보
Country 거주 국가
Prefix Contributors의 타이틀. Mr, Mrs emd
Middle Name 중간 이름
Suffix Contributor에게 사용되는 호칭
Place of Birth 태어난 장소
Place of Death 사망한 장소

표15  Ausstage, Contributors

유형 속성 설명

VENUE

ID 개별 ID에 적용되는 공유 번호
Venue Name Venue의 이름
Other Names Venue의 다른 이름
First Date Venue의 오픈일
Last Date Venue의 종료일
Address Venue의 주소
Suburb Venue의 주소
State Venue의 주소
Postcode Venue의 우편번호
Country Venue가 있는 국가
Capacity venue의 수용 가능한 관객수
Contact Name Venue에서 연락 가능한 사람의 이름
Contact Phone Venue의 연락처
Contact Fax Venue의 팩스번호
Contact Email Venue의 이메일
Web Link Venue의 웹주소
Longitude Venue의 지리 좌표 경도
Latitude Venue의 지리 좌표 위도
Radius Venue의 위치 반경
Elevation Venue의 높이
Notes Venue의 정보(위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Venue Association/s 현재의 Venue와 관련있는 다른 장소

표 16 Ausstage, 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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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속성 설명

Organisations

ID Organisation의 고유 번호
Organisation
Name

Organisation의 이름

Other Names Organisation의 다른 이름
Address Organisation의 주소
Suburb Organisation의 주소
State Organisation의 주소
Postcode Organisation의 우편번호
Contact Name Organisation에 연락 가능한 사람의 이름
Contact Phone1 Organisation의 전화번호1
Contact Phone2 Organisation의 전화번호2
Contact Phone3 Organisation의 전화번호3
Contact Fax Organisation의 팩스
Contact Email Organisation의 이메일
Web Link Organisation의 웹주소

Notes
Organisation의 표기해야할 내용 중 위의 속성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Country Organisation이 있는 국가 정보
First Date Organisation이 시작된 날짜
Last Date Organisation이 종료된 날짜
Place of Origin Organisation이 시작된 장소
Place of 
Demise

Organisation으 활동이 종료된 장소

표 17  Ausstage, Organisations

유형 속성 설명

Works
ID work의 고유 번호
Work Title work의 제목
Alternative Work Title work의 다른 이름

표 18 Ausstag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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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속성 설명

Resources

Resource Sub Type 
Identifier

Resources의 고유 번호

Resource Type Resources의 타입 

Resource Sub Type
Resources의 세부 형. 콜렉션, 데이터셋, 무빙 
이미지, 실물자료 등 

Title Resources의 제목
Title Alternative Resources의 다른 이름
Abstract/Description Resources의 요약 및 설명
Source Resources의 소스가 되는 Resources
Publisher Resources의 발행처
Publisher Location Resources의 발행처 위치
Volume Resources의 볼륨(권) 정보
Issue Resources의 호 정보
Page Resources의 쪽수 정보
Citation Resources의 인용 정보 
Date Created Resources가 생산된 날짜
Date of Issue Resources가 발행된 날짜
Date of Copyright Resources의 저작권이 시작된 날짜
Date Accessioned Resources를 자원으로 등록한 날짜

Date Notes
Resources에 대한 설명(위의 속성에 속하지 않
은)

Catalogue ID Resources가 속해 있는 카탈로그의 ID
Holding Institution Resources의 소장처
Storage Resources의 저장형태
Donated/Purchased Resources의 기부 및 구매 형태
From Resources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 정보 
Provenance Resources의 출처, 유래에 대한 기술
Significance Resources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
Resource Condition Resources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기술
Condition Comments Resources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기술
Rights Resources의 저작권 상황
Rights Holder Resources의 저작권 소유자
Access Rights Resources의 저작권 활용에 관한 사항
Resource Language Resources의 언어
Medium Resources의 물리적 매체
Extent Resources의 물리적 크기, 치수
Mimetype 전자우편을 위한 디지털 아이템의 파일 포맷
Format Resources의 형태에 대한 속성 외의 정보
Resource URL Resources의 URL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도서의 ISBN 정보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악보의 ISMN 정보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간행물의 ISSN 정보

Serial Resource and
Contribution Number

간행물의 SRCN 정보

표 19 Ausstage, Re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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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sstage 관계 데이터 

○ Ausstage는 각 데이터 사이의 의미를 관계 데이터를 통해 밝혀주고 있음 
표 20

유형 관계데이터 설명

Event

Is umbrella of <-> Is under 
umbrella of

a는 b의 공연 중 하나이다

Is under umbrella of <-> Is 
umbrella of

b는 a에 속하는 공연이다

Is part of tour <-> Is tour of
a는 b의 투어 공연 중 하나이
다

Is tour of <-> Is part of tour b는 a의 투어 공연에 속한다
Has part <-> Is part of a는 b를 포함한다ㅣ
Is part of <-> Has part b는 a의 일부이다

CONTRIBUTOR

Is child of <-> Is parent of a는 b의 자식이다
Is parent of <-> Is child of b는 a의 부모이다
Is related to <-> Is related to a와 b는 관련 있다
Is sibling of <-> Is sibling of a와 b는 형제자매이다
Is spouse of <-> Is spouse of a는 b는 서로의 배우자이다
Is not <-> Is not a는 b가 아니다

ORGANISATION
Also known as <-> Also known 
as

a는 b로 알려져 있다

Is related to <-> Is related to a와 b는 관련 있다

VENUE

Also known as <-> Also known 
as

a는 b로 알려져 있다

Formerly located at <-> Moved 
to

a의 위치는 b였다/a는 b로 이
동했다

Is on the site of <-> Is on the 
site of

a는 b에 위치하다/b는 a의 장
소이다

Is part of <-> Has part a는 b의 일부이다
Has part <-> Is part of b는 a를 포함한다

3) 네트워크 시각화

○ Ausstage는 모든 데이터 유형과의 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는 1930년대 야코브 레비 모레노(Jacob L. 

Moreno)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개별 창작자와 공연과의 관계 및 
창작자와 창작자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 Ausstag는 Contributors 사이의 관계 160만 개를 생성하였으며, 개별 
Contributor는 평균 4단계 안에서 서로 링크되어 있음을 발견함

○ Ausstage의 네트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음: 누가(Contributor) 
누구(Contributor)와 관계가 있는지? 공연과 공연 사이의 관계와 특정 인물이 
Event에 관여한 시기를 시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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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tage, Network-1 

Ausstage, Network-2

Ausstage, Network-3

○ Ausstage의 네트워크는 Event, Contrubutor, Resource를 하나의 ‘점(노드)’로 
파악하고, 서로 관련 있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링크(엣지)’로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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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tage, Network-4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의 연결 빈도는 ‘degree’로 표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노드는 연결된 노드가 많은 중심 노드의 역할을 함

Ausstage, Network-5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를 ‘distance’라고 함

 

Ausstage, Network-6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빈도는 ‘weight’라고 하며,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빈도나 지속 시간을 선의 두께로 표현함



- 59 -

Ausstage, Network-7

○ Ausstage의 엣지는 한 방향, 양방향으로 표현됨

Ausstage, Network-8

Ausstage, Network-9

○ 다수의 관계로 연결된 노드를 ‘Cluster’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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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tage, Network-HAMLET

○ Ausstage에 의하면 호주에서 처음 공연된 햄릿은 1834년 8월 18일이며, 이 공연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위의 그림과 같은데, 하단에 공연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햄릿과 
오델로, 베니스의 상인이 Contributor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의해 연결됨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1

○ Victor Arnold에 대한 네트워크에 의하면, 그는 1917년 7월 11일 처음으로 공연에 
참여했고 1977년 12월 2일 공연 활동을 종료함. 이는 위의 그림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시간대를 나타내는 하단 막대 사이를 좁히면 기간별 Victor Arnold가 협업한 
창작자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그림에서 푸른색 큰 원이 Victor Arnold임. 그를 중심으로 협업 빈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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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수록 원의 사이즈가 큼

○ Victor Arnold는 229명의 Contributors와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엣지는 4452개,  
이들 사이 협업의 개수는 7102개임

○ 그 외에 Victor Arnold와 연결된 Contributor의 역할, 성별, 국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볼 수 있음. 아래의 그림은 Victor Arnold와 협업한 사람 중 작가만 볼 
수 있도록 체크한 것인데, 왼편의 박스에서 작가를 체크하면 네트워크 그래프 
상에서 파란색 원으로 보이는 것이 작가임. 원의 크기가 클수록 협업 빈도수가 높음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2

4) 그 외 기능

○ Ausstage에는 데이터 유형별로 Export, map, feedback, 프린트 기능이 있으며, 
Export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관계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음. 
map은 지리정보가 있는 경우 지도에 관련 지역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으며, 
피드백의 경우 각 데이터별로 마련되어 있어 개별 데이터별 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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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The Virtual Ibsen Centre

○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입센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센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임. Ibsen Archive, Henrik Ibsen’s Writings, IbsenStage, The 
Multilingual Ibsen, Bibliography로 구성됨

The Virtual Ibsen Centre - Main

1) The Ibsen Archive

○ The Ibsen Archive는 텍스트 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 오디오 아카이브, 대본 
아카이브로 구성됨

○ 입센의 삶과 작품에 관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아카이브는 영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헝가리아어 등으로 
번역된 입센의 작품과 그의 삶에 관한 글, 리뷰, 서신과 온라인 에디션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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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tual Ibsen Centre – Text Archive

○ 사진 아카이브는 입센의 공연 사진과 초상화, 입센의 아트웍(그가 그린 그림 중심), 
그의 캐리커쳐로 구성됨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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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2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3

○ 입센 공연 영상과 그 외 오디오 자료들이 있는 오디오 아카이브가 있으며, 대본을 
서비스하는 대본 아카이브가 있음

2) Henrik Ibsen‘s Writings

○ 입센의 대본 초고, 시, 편지, 연설 및 기사 등의 자료를 노르웨이어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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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bsenStage

○ 호주의 AusStage와의 협업으로 구축된 입센 스테이지는 각 데이터들의 관계성 
속에서 구현되며, 입센 연극에 대한 20,000개 이상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음

The Virtual Ibsen Centre – IbsenStage

The Virtual Ibsen Centre – Henrik Ibsen’s Wri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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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s, Contributors, Venues, Organizations, Genres, Functions, Maps, 
Projects, Works, Resoureces의 데이터 유형이 있음

○ Ausstage와 다른 점은 Projects가 있어서, IbsenStage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이를 다시 IbsenStage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인형의 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연구 결과임

The Virtual Ibsen Centre – 인형의 집 세계 투어

4) The Multilingual Ibsen

The Virtual Ibsen Centre – Hedda Gabler



- 67 -

○ 입센 작품의 같은 장면을 노르웨이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The Virtual Ibsen Centre – Multilingual Ibsen



- 68 -

라. ECLAP(EUROPEAN COLLECTED LIBRARY OF ARTISTIC PERFORMANCE)

ECLAP 메인 화면

○ ECLAP 는 유럽 공연 예술 문화의 진흥과 연구 및 학습 향상을 위해 유럽 연합 ICT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공동 자금 지원 프로젝트로 시작함. 유럽 전역에 존재하
는 공연 예술 기관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연 예술 기관의 자원이 디지
털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함

○ ECLAP 는 유럽의 주요 공연 예술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접할 수 없
었던 컨텐츠를 통합함. ECLAP 는 극장, 무용, 음악, 영화 및 영화에서 나오는 공연 
예술 자료와 공연, 수업, 마스터 클래스, 교재 등을 이미지, 비디오, 문서, 오디오, 전
자책, 애니매이션, 슬라이드, 재생 목록, 컬렉션, 3D, 점자 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함. 
현재 175,000 개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각 콘텐츠는 1,000,000 개 이상의 관련 
요소들과 함께 제공됨

○ ECLAP 는 컨텐츠, 창작자, 콜렉션, 주석와 그룹 등의 의미적(시맨틱) 관계를 네트워크
로 구현하고 있음. 특정 컨텐츠를 둘러싼 의미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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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AP 동영상 오브제

○ 컨텐츠의 구분은 목록 형태인 Featured, 인기있는 컨텐츠를 모아놓은 Popular, 기간 
별 인기 컨텐츠 Popular in Period, 최근 포스팅 된 것 Last Posted, 가장 많이 본 
컨텐츠 Top Rated, 컨텐츠의 소장처를 구글 맵으로 표기한 Location, 시대별 컨텐츠 
수량 및 컨텐츠 유형을 정리해 놓은 Timeline 으로 구성됨

ECLAP Location 지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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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AP Timeline

○ 각 컨텐츠는 장르, 시대별, 컨텐츠 관리 기관, 문화사조, 공연 예술 분류, 공연 예술 
전문 역할 구분, 주제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ECLAP 의 컨텐츠 메타데이터는 Performing arts metadata, DC(Dublin Core), 
DCTERMS Technical metadata 로 구성됨. Performing arts metadata 는 공연 예
술에 특화된 메타데이터로 초연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임. DC 와 
DCTERMS 의 경우 제목, 창작자, 공여자 등 일반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임. Technical metadata 는 컨텐츠의 기술적 정보를 기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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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AP Social Graph-1

 ECALP Social Graph-2

○ ECLAP 는 각 컨텐츠별 소셜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음. 그래프는 해당 컨텐츠의 의미
적 관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됨. 또한 특정 컨텐츠 중심으로 타 콘텐츠와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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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결과

□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 2009-2019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연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료 ‘컬렉션’ 형태의 아카이브를 지양함. 아카이브의 핵심이 되는 공연 
목록과 창작자, 자료, 이외 개념 정보 등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함

○ 한국영상자료원의 KMDB는 국내 영화 자료와 정보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가적인 영화 자료 
보존소인 만큼 한국영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축적, 서비스하고 있음 

○ AusStage, IbsenStage의 경우 공연 예술에 특화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이 자료가 아닌 ‘공연’에 있음. 공연을 중심으로 창작자, 희곡, 주제, 
장르, 자원, 지도, 역할, 전시 등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음. 

□ 분산된 공연 자료를 통합

○ AusStage, IbsenStages는 공연 자료를 보존, 소장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들의 목적은 
분산된 공연 자료들을 특정한 목적(호주의 공연예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목적이나 입센 
아카이브라는 주제로 특화된)에 따라 조사하고, 그 위치를 밝혀주는 것임, 해당 자료들은 
공연 정보와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임. 공연 자료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될 경우 
URL을 제공함

□ 의미 전달의 아카이브 

○ AusStage, IbsenStages, ECLAP는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음. 
연구에 기반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는 축적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

○ AusStage, IbsenStages는 주제, 장르, 역할 데이터 외에 공연과 창작자, 창작자와 창작자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함

○ IbsenStage는 특정 공연의 세계 투어에 관한 내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이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 구조임

○ ECLA의 경우 유럽 공연예술 박물관과 아카이브 기관에서 소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 자료와 자료의 맥락 정보를 네트워크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소장 
자료와 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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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목적 및 데이터 수량

가. 지향점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2009-2020년까지의 활동과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시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 아카이빙을 하는 것보다 자료의 문맥을 
해석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공연에 접근하는 여러 개의 
루트를 제공할 예정  

○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8)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구현됨

○ 개별 데이터와의 관계는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 네트워크 그래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지식과 자료가 확장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음

8) ‘온톨로지’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
다. 원래 온톨로지라는 말은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
는 학문’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러한 용어가 정보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과 컴퓨터가 정보화 대상(콘텐츠)을 이해하는 틀 사이에 유사성이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이다.[1]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보화의 틀이 다 온톨로지일 수 있겠지만, 대상 자원을 ‘클
래스’(class)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individuals)들이 공통의 ‘속성’(attribute)을 
갖도록 하고,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relation)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인 온톨로지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
C%9D%B8%EB%AC%B8%EC%A0%95%EB%B3%B4%ED%95%99_%EC%98%A8%ED%86%A8%EB%
A1%9C%EC%A7%80_%EC%84%A4%EA%B3%84_%EA%B0%80%EC%9D%B4%EB%93%9C%EB%9
D%BC%EC%9D%B8, 2020.05.15)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C%9D%B8%EB%AC%B8%EC%A0%95%EB%B3%B4%ED%95%99_%EC%98%A8%ED%86%A8%EB%A1%9C%EC%A7%80_%EC%84%A4%EA%B3%84_%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


- 74 -

나. 자료 및 정보 수량

유형 수량 설명

공연 자료 약 3만건
2009-2020년까지의 공연 자료(사진, 프로그램북, 
리플렛, 포스터, 대본, 연습일지, 연구자료 등)

이벤트
공연

약 300건 공연과 학술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포함
행사

작품 약 200건 공연에서 구현된 개별 작품 정보

참여진
인물

약 3700건 공연 창작에 관여한 인물 및 단체
단체

공간
실제

약 100건 공간 활동이 일어난 공간
가상

학술/보도 약 500건
외부에서 생산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평가, 비
평, 연구 자료 등

개념
주제

약 1000건 공연에 적용된 키워드 정보
소재

사건 약 200건 남산예술센터와 공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계 약 39,300건

표 21 남산예술센터 공연 자료 및 정보 현황

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 남산예술센터의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의미 관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구현됨

○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클래스로 구분되고, 클래스 사이의 관계는 관계 
데이터로 표현됨  

○ 온톨로지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시맨틱 데이터라고 함. 시맨틱 데이터의 구성은 
Domain 클래스와 해당 클래스의 범주인 Range,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Relation으로 구현됨9)

9)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남산예술센터 데이터 모델은 클래스 정의 및 온톨로지 설계의 일부에 해당함. 
온톨로지 설계의 경우 데이터 구축 병행되어 완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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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래스 설계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클래스 서브 클래스 설명

공연 자료
2009-2020년까지의 공연 자료(사진, 프로그램북, 리플렛, 포
스터, 대본, 연습일지, 연구자료 등)

공연/활동
공연

공연과 학술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포함
행사

작품 공연에서 구현된 개별 작품 정보

참여진
인물

공연 창작에 관여한 인물 및 단체
단체

공간 공간 활동이 일어난 공간

학술/보도
외부에서 생산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평가, 비평, 연구 자료 
등

주제/소재
주제

공연에 적용된 키워드 정보
소재

사건 남산예술센터와 공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표 2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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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개념도

(1) 공연 모델

○ 공연과 그 외 활동에 대한 모델임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공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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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Relation Range
공연/활동 Creator 참여진
공연/활동 isBasedOn 작품

공연/활동
Subject
Genre

개념

공연/활동

Reference
Press

Review
Critic

학술/보도

공연/활동 Event 사건
공연/활동 isRelatedTo 공연/활동

표 23 공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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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 모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모델- 

Domain Relation Range

공연자료

isDocumentOf
isProgramBookOf

isPosterOf
isPhotoOf

.

.

.

공연/행사
참여진
사건
작품

학술/보도

isCriticOf
isReviewOf

isRefOf
.
.
.

공연/행사
작품

참여진
사건

표 24 기록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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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모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사건 모델- 

Domain Relation Range
사건 isRelatedTo 공연/행사
사건 isHeppendAt 공간
사건 isRelatedTo 참여진

사건
hasConcept
hasSubject

개념

표 25 사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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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공연을 대상으로 하여 샘플 
아카이브를 제작함

1) 공연/행사10)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 기본정보-

○ 기본 정보 : 사진, 사진출처, 공연/행사명, 다른제목/부제, 영문표기, 한자표기, 
외국어표기, 시작일, 종료일, 유형, 장르, 회차, 소요시간, 관람연령, 총관객수, 티켓가격

10)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
hp/%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
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
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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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 설명, 수상내역

○ 관계정보 : 공연공간, 참여정보, 관련 공연/행사, 관련 작품, 공연자료, 언론/보도, 
사건, 주제/소재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참여 인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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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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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작품-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주제/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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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소재의 경우 시맨틱데이터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함. 주제/소재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감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관련 공연/행사-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간-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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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단체11)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인물/단체명, 한자표기, 영문표기, 외국어표기, 생년, 
몰년, 성별, 국가정보

○ 상세정보 : 수상내역, 소속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관련자료, 사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인물/단체- 

11) 인물/단체 샘플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C%A4%ED%95%9C%E
C%86%94,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C%A4%ED%95%9C%EC%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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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12)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제목, 다른제목, 한자표기, 영문표기, 창작자, 창작시기, 
발표일, 국가, 언어, 초연/전시 날짜, 초연/전시 장소, 초연/전시 주최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 관계정보 : 공연/행사, 관련자료, 보도/연구

4) 공연자료13)

○ 기본정보 : 자료명, 유형, 크기, 생산일, 소장처

12) 병신춤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B3%91%EC%8B%A0%EC%B6%
A4, 2020.05.28.)

13) 대본구성안/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http://dh.aks.ac.kr/~theater/wi
ki/index.php/%EB%8C%80%EB%B3%B8_%EA%B5%AC%EC%84%B1%EC%95%88/%EC%9D%B4%
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
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
8B%A0%EC%B6%A4_%ED%8E%B8(2018), 2020.05.28.)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작품-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B3%91%EC%8B%A0%EC%B6%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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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 저작권 정보, 자료 웹주소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사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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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2-

5) 사건14)

○ 기본정보 : 사건명, 시작일, 종료일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참고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14) 사건 데이터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B0%BD%EC%9E%91%E
A%B3%BC%EC%A0%95_%EB%B0%8F_%EA%B3%B5%EC%97%B0_%EB%8F%84%EC%A4%91%E
C%9D%98_%EC%82%AC%EA%B1%B4,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B0%BD%EC%9E%91%EA%B3%BC%EC%A0%95_%EB%B0%8F_%EA%B3%B5%EC%97%B0_%EB%8F%84%EC%A4%91%EC%9D%98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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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사건-

6) 공간15)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공간명, 다른이름, 영문표기, 한자표기, 외국어표기, 
개관일, 폐관일, 면적, 객석규모, 면적, 객석규모, 주소, gis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참고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15) 공간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82%A8%EC%82%B0%EC%98%8
8%EC%88%A0%EC%84%BC%ED%84%B0_%EA%B7%B9%EC%9E%A5,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82%A8%EC%82%B0%EC%98%88%EC%88%A0%EC%84%BC%ED%84%B0_%EA%B7%B9%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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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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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2-

7) 보도/연구

○ 기본정보 : 유형, 발행매체, 발간호, 발행일, 쪽수, 웹주소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인물/단체



- 92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보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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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제/소재16)

○ 기본정보 : 주제/소재명, 유형

○ 상세정보 : 설명, 웹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1-

16) 주제/소재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95%9C%EA%B5%AD%EC%
A0%84%EC%9F%81,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95%9C%EA%B5%AD%EC%A0%84%EC%9F%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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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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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3-

○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과 같은 제작 형식은 본 연구의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즌 프로그램’에 관한 글을 활용하여 개념 용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9) 시맨틱데이터베이스 

○ 2014년 공연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시맨틱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함17)

17) 본 연구는 주제/소재 데이터 구축의 시간과 인원을 파악하고자 주제어 워크숍을 실행하였음. 2020
년 4월 10일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해당 연구의 담당자인 남산예술센터 김시내 피디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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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온톨로지 기반의 ‘도메인 + 릴레이션 + 도메인’의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임. 위의 그림에서처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될 수 있음.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의미 관계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음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

여하여 2014년 공연/행사의 주제어를 정리함. 총 20개의 공연/행사에 142개의 주제/소재어를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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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서 ‘역사사건’을 클릭하면, ‘역사사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됨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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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개발 예시 : 타임라인18)

○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타임라인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개발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음. 공연/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산예술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여 일종의 연대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1-

18) 타임라인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83%80%EC%9E%84%EB%9
D%BC%EC%9D%B8, 2020.05.2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83%80%EC%9E%84%EB%9D%BC%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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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3-

○  타임라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행사 페이지와 하이퍼링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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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로드맵 

가. 단계별 추진 과제
 

□ 공연자료 정리 및 선별 

○ 현재 남산예술센터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공연자료를 분류체계에 따라 재정리한 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료들을 선별.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렛, 홍보영상, 공연 사진 일부 등으로 예상됨. 선별된 
자료들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단계별 과제 기간 내용

방향성 연구 2020.03 - 2020.03 - 
2020.052020.05

남산예술센터 공연사연구 및 
데이터 모델 설계, 로드맵제안, 

샘플 아카이브구축

공연자료 분류/데이터 구축
2020.06 - 2020.06 - 
2020.082020.08

-공연자료 분류 및 아카이브 
등록 자료 선별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주제/소재, 사건, 언론/연구, 

공연자료에  데이터 수집 및 
메타데이터 구축

시스템 기획 및 요구사항 분석

시맨틱데이터베이스 구축데이터베이스 구축 2020.09 - 2020.09 - 
2020.102020.10

-온톨로지 설계 마무리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2020.09 - 2020.09 - 
2020.102020.10

-타임라인
-파노라마 뷰

-공연사 페이지 등시스템 구축

검수 2020.10 - 2020.10 - 
2020.112020.11

데이터 검수

시스템 테스트 

마무리 및 오픈 2020.12 시스템 구축 마무리 및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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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구축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 클래스에 포함되는 
개별 데이터에 고유번호(ID)를 부여하고,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필수정보, 기본정보, 관계정보의 세 가지 형식임19)

○ 공연/행사, 인물/단체,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의 경우 외부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온톨로지 설계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 공연자료 클래스와 
각 클래스별 관계를 설계함. 해당 작업은 데이터 구축과 동시에 이루어짐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네트워크 그래프 생산

○ 설계된 온톨로지에 따라 시맨틱 데이터를 생산함. 시맨틱 데이터는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됨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시맨틱 네트워크 예시

1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초안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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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개발

○ 남산예술센터 공간의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제작.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미지를 구축 제공함

○ 공연/행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산예술센터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디자인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경우 아카이브 구축 연구진과 내부 
관계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 개발하는 
것을 추천함

○ 위키 재단의 오픈 소스인 미디어 위키의 경우 생산과 관리에 용이함. 또한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음20)

□ 필요 인력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사업진행과 데이터 구축 
총괄할 책임연구원 1명, 시스템 구축 전문 개발 인원 3명, 데이터 구축 연구원 5명, 
공연자료 분류 및 데이터 구축 연구원 4명이 필요함

20) 미디어 위키 기반의 아카이브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한국의 기록유산’을 
참고할 것. 한국의 기록유산, 권율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A%B6%8C%EC%9C%A8, 2020.05.17.)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A%B6%8C%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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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조건

책임연구원

사업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DB구축 총괄
-데이터모델, 온톨로지, 메타데이터 설계
-시맨틱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검수

한국 연극에 대한 이해와 시
맨틱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
한 경험을 갖춘 인력

시스템 개발

분석 및 설계
-시스템요구사항분석
-아키텍처,기능,데이터구조,레이아웃설계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기능개발
-서비스페이지개발
-클래스별메타데이터구현
장비 도입 및 설치
-아카이브시스템설치및환경설정
검색기능구현
메타데이터등록및원본파일등록
반응형디자인
콘텐츠개발
-타임라인 및 공간 정보 시각화 등

시스템 개발 경험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을 
갖춘 인력

데이터 구축

사건 및 주제/소재 회의 진행 및 데이터 
정리
작품데이터수집및메타데이터구축
자문회의진행
컨텐츠기획
데이터검수
인물/단체, 사건, 주제/소재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인물/단체, 보도/연구, 공간 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한국 연극 연구 경험이나 창
작, 제작에 경험이 있는 인력

표 27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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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 예산 및 기간

□ 구축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DB
구축

인 물 / 단 체 
메 타 데 이 터 
구축 

　

데이터 
클리닝

시맨틱데이
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검수

마무리 
작업 및 

오픈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주제/소재 데이터 수집 　

　 주제/소재메타데이터 구축
사건 데이터 수집 　
작 품
리 스
트업

작품 메타데이터 구축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사건 메타데이터 구축
보도/연구 메타데이터 

구축
공간 메타데이터 구축

시스
템
구축

분석/설계
시스템설치

서비스페이지디자인
웹호스팅

온톨로지설계
검색기능구현

메타데이터업로드
원본자료업로드

컨텐
츠 
개발

파노라마 촬영 타임라인
공간정보시각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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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구분 규격 단가
인
원

기
간

참 여
율

금액

사업관리 
및 
D B 구 축 
총괄 

사업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DB구축 총괄

-데이터모델, 온톨로지, 
메타데이터 설계

-시맨틱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검수

책임연
구원

 
₩6,459,460 1 6 70% ₩27,129,732

 
아카이브 
시 스 템 
구축

분석 및 설계
-시스템요구사항분석

-아키텍처,기능,데이터구조,레
이아웃설계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기능개발
-서비스페이지개발

-클래스별메타데이터구현
장비 도입 및 설치

-아카이브시스템설치및환경설
정

검색기능구현
메타데이터등록및원본파일등

록
반응형디자인
콘텐츠개발

-타임라인 및 공간 정보 
시각화 등

시스템
S/W개
발자

₩5,182,563 3 6 75% ₩69,964,600

데 이 터 
구축

사건 및 주제/소재 회의 진행 
및 데이터 정리

작품데이터수집및메타데이터
구축

자문회의진행
컨텐츠기획
데이터검수

연구원
 

 
₩4,953,048 1 3 50%  ₩7,429,572 

인물/단체, 사건, 주제/소재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4,953,048 2 4 25%  ₩9,906,096 

인물/단체, 보도/연구, 공간 
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연구보
조원

 

 
₩3,310,932 2 4 31%  ₩8,211,111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3,310,932 4 3 31%  ₩12,316,667 

시맨틱데이터 생산 및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3,310,932 1 1 50%  ₩1,655,466 

합계 ₩1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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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 방안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리와 연극 
정보 및 자료 업데이트에 있음. 기축적인 데이터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발굴하여, 이를 아카이브 사용자 및 한국 연극에 관심이 있는 일반에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됨 

□ 필수 역량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과 축적된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에게 남산예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대 한국 연극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 남산예술센터 실물 및 디지털 자원과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생산할 수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업무 영역

○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학회 개최 등이 가능함. 콘텐츠 기획 
등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 창작자

○ 2009-2020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 공연은 동시대 공연예술 창작 방식의 현주소임.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공연예술 창작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자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주제/소재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내 
공연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학술적 

업무 영역 내용

데이터 관리 및 구축 기획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의 관리 및 추가적으로 구
축 가능한 영역의 데이터 기획

시스템 고도화 기획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페이지의 보완 내용 확인 후 시스템 
고도화 기획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 및 진행

자료 관리 및 디지털화
추가적으로 수집해야하는 자료의 디지털화 및 관리 및 저작
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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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의 영역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음

□ 일반 사용자

○ 남산예술센터의 역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국내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사용자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타임라인, 파노라마뷰,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관점의 읽기 방식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활용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시맨틱 데이터 형태로 축적됨. 이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4차 산업 시대의 공공데이터21)의 축적과 활용에 있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LOD(Linked Open Data)22)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음.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 4 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IoT(Sensing, CPS, Digital 
Twin), 빅데이타, 클라우드, AI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IoT(Sensing, CPS, Digital Twin), 빅데이타, 클라우드, AI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데이타의 표준, 연계, 공유를 위해 LOD의 활용사례 및 표준화 내용 공유하고 있음23)

21)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lod.seoul.go.kr/home, 2020.05.29.)

22) LOD란 ‘연결된 데이터(Linked Data)’와 ‘데이터 개방(Open Data)’ 개념이 결합된 형태임.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로 식별
하고,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이며, 팀 버너스리의 
W3C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터넷 상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발하거
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자 데이터 형식임. 

23)서울열린데이터 광장, LODAC2017(https://data.seoul.go.kr/dataVisual/gallery/galleryView.do?
bbsCd=10005&seq=5c33652227a9e33146d69726c27efb2b&ditcCd=LOD, 2020.05.29.)

http://lod.seou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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